
파크랜드는 2016년 기준으로 인구 3만1

천여 명이 살고 있는 도시다. 파크랜드는 

워싱턴에 있는 전국가정안전·보안협회

(National Council for Home Safety and 

Security)에 의해 ‘플로리다에서 가장 안전

한 도시’로 선정되기도 한 곳으로 가장 안

전한 도시에 선정된 파크랜드에서 고등학

생들이 총에 맞아 목숨을 잃은 것은 아이러

니가 아닐 수 없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텍사스 주 샌안토

니오 인근 교회에서 25명의 목숨을 앗아간 

총기 난사 사건 이후 가장 큰 인명 피해가 

나온 참사다.

지난달 23일에도 켄터키 주 서부 마셜 카

운티 고등학교에서 15세 소년이 권총을 난

사해 학생 2명이 숨지고 18명이 부상을 당

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미국에선 이처럼 총기 사건이 끊이지 않

고 있음에도 총기소유가 허용되고 있어, 세

계 최강 대국 미국 시민들이 자국 내에서 

자국민들의 총에 맞아 매일 죽어나가는 사

태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총기업체의 로비가 강력해 총기

규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이와 같은 총기

사고는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전 미 총 기 협 회 ( N a t i o n a l  R i f l e 

Association, 약칭 NRA)는 회원 수 420만 

명으로 1949년부터 사냥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왔고 미국 43개 주와 캐나다 3개 주

에서 4만여 명의 젊은이들이 참가한다.

전미총기협회는 개인의 총기 소유 합법

화를 주장하는 미국 최대의 로비 단체로, 

막대한 자금력과 조직력으로 정치권에 강

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해마다 총기로 

인한 사살 건수가 1만 건 안팎에 달하는 총

기 살인 대국 미국이 총기 규제의 법제화를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다.
<3면으로 계속>

플로리다 고교에서 또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17명이 사망했

다. 지난 14일 오후 3시경 플로리다 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 퇴

학생이 반자동 소총을 마구 난사해 최소 17명이 사망했다. 플로

리다 주 남쪽 브로워드 카운티의 파크랜드에 있는 마저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교(Marjory Stoneman Douglas High School)에서 수

업 종료 직전 십대 한 명이 반자동 소총인 AR-15를 마구 난사해, 

무고한 인명이 또 다시 살상됐다. 경찰은 이 학교에 다니다가 교

칙 위반으로 퇴학당한 니콜라스 크루스(19)를 총격 용의자로 체

포했다. 

이번 사건으로, 다시 한번 총기규제 논쟁이 미 전역에서 일어나

고 있지만, 그 해결책은 요원하기만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확실

한 정치적 지지 기반이자, 민주당에게는 건드리기에는 너무 “뜨거

운 감자”이기에, 미국은 계속해서 총기로 인한 대량 살상사건이라

는 몸살을 자주 겪고 통제 불능이라는 불명예를 계속 유지하고 있

다. 벌써 이번 사건 직후 SNS을 통한 학교를 대상으로 한 총격을 

감행하겠다는 예고들이 올라오는 등 모방범죄 위험성까지 제기되

고 있지만 이를 제어할 별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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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기도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뤄 가시는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땅에 만연된 죄악과 범죄를 다스리며 오

고 오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

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

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

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

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

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마태복음 26장 51-52절

인/터/뷰
유성국 목사

16면

시 론
민경엽 목사

2면

리더십 코멘터리
손동원 박사

8면

“총기규제 불가능”미국사회 현주소 보여준다!
  플로리다 고교 총격 사건 

14일 본교 퇴학생이 범인...최소 17명 사망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손상웅 목사

7면

방관자를 교회 일꾼으로 변화시켜라!
리더십저널, “목적이 이끄는 소그룹” 소비자를 생산주체로 세우는 원리 소개

LA 외곽에 있는 A교회에 다니고 있는 박 집사는 교회 생활에 만족한다. 

2,000명이 넘는 교회에 다니다보니, 주일 예배만 참석해서 목사님 설교 듣

고, 간단하게 점심까지 먹고 오면 되니, 이전에 다녔던 교회들에 비하면 시간

이 너무 남아돈다.

어느덧 교회에 출석한 지 2년이 넘어가지만, 아직도 모르는 얼굴들이 태반

이다. 그래서 그런지 누구하나 살갑게 다가와 교회에서 제공해주는 프로그램

들을 알려주지도 않는다. 처음엔 친구들이 없다고 주일 아침만 되면 입이 뽀

로통했던 9, 10학년 아이들도, 이제는 친구들을 사귀었는지 군소리 없이 따

라 나선다.

그런데 아내가 일을 저질렀다, 갑자기 다락방에 참석하겠다고, 그것도 부

부 동반으로, 쉬고 있는 박 집사를 거의 강제로(?) 다락방 모임에 끌고 간 것

이다.서먹하고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박 집사는 “이제 좋은 세월 다 지났다”

며, 억지로 한두 번 다락방 모임에 가서 좋은 얼굴을 하고 좋은 이야기만 나

누었다. 박 집사처럼 교회에서 방관자로 지냈던 교인들을 봉사자로 세워야

만 건강한 교회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전에 다녔던 교회들에서 열

정을 다해 섬겼지만, 상처만 하나 가득 안고, 교회를 떠나 A교회에 오게 된 

박 집사가 다시 봉사자로 재기(?)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따

라서 다락방 같은 소그룹을 통해 남편이 다시 교회의 튼실한 일꾼으로 나아

가기를 위해 박 집사 아내는 다락방을 선택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박 집사와 같은 방관자, 상처 입은 교인을 다시 봉사자로 

세울 수 있을까?

소그룹 구성원들을 방관자가 아닌 

봉사자로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먼

저 해야 할 것은 봉사가 단순히 성도

들을 더 많은 교회의 프로그램에 참

여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

가 함께 이해하며 공유하는 것이다. 

봉사는 각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각자의 은사들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공동체를 세우며, 영광을 돌

리는 통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3면으로 계속>

플로리다주 케이프코럴 의용소방대 소속 목사인 밥 오슬러가 15일 같은 주 파클랜드의 매

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등학교 근처에 있는 한 철조망에 전날 총기난사 사건의 희생자를 

상징하는 십자가 17개를 걸고 있다.

임무와 권한 함께 주고, 격려로 봉사 동기 부여

소통과 같은 비전으로 마음 모으는 시간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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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조례’는 원래 ‘2005 조

례’에 있던 48개 조항에서 29개 

조항을 새롭게 추가했고, 36개 

조항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

다. 총 77개 조항으로 이뤄진 이

번 조례는 ‘2005 조례’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라고 해도 과언

이 아니다. 새로 추가된 주요 문

구 중 가장 눈에 뜨이는 부분을 

하나씩 살펴보자. 

제 1장 총칙 제1조에 “종교 

공작의 법치화 수준을 제고시키

고, 헌법과 관련 법률에 근거한

다”라는 문구를 삽입했다. 그리

고 제3조는 새로 추가된 조항이

다. “종교사무관리는 합법을 보

호하고, 불법을 제지하며, 극단

을 억제하고, 침투를 방어하며, 

범죄를 타격하는 원칙을 견지한

다”라는 이 조항은 ‘2018 조례’

의 다섯 가지 기본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제 4조에는 “종교와 사회주의 

사회의 상호 적응을 적극적으로 

인도한다”, “사회주의 핵심 가

치관을 이행한다”, “그 누구도 

종교를 이용해 국가 안전을 위

해하는 위법활동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문구를 삽입했다. 

그리고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

도 서로 다른 종교 사이에, 동일

한 종교 내부 및 종교인과 비종

교인 사이에 모순과 충돌을 야

기해서는 안 되고, 종교극단주

의를 선전, 지지, 지원해서는 안 

되며, 종교를 이용해 민족 단결

을 파괴하거나 국가를 분열시키

거나 테러활동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을 추가했다. 

제 5조에서는 기존의 “각 종

교는 독립 자주 자치의 원칙”을 

확인하면서 “종교단체, 종교 활

동 장소와 종교 사무는 외국 세

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문구에 “종교학교”(신학교, 신

학원, 신학대학 등을 지칭)를 추

가했다. 종교 관련 학교들을 종

교단체와 종교 활동장소에 추가

해 함께 언급한 것은 이번 조례

의 특징 중 하나다. 

제 6조 “각급 인민정부는 반

드시 종교공작을 강화하고 건전

한 종교공작 체계를 구축하며 

공작 역량과 필요한 공작 여건

을 보장해야 한다”라는 규정은 

새로 추가된 조항이다. ‘2005 조

례’에서는 종교관리 업무를 현

급 이상 인민정부에 위임했는

데, ‘2018 조례’에서는 “향급 인

민정부는 반드시 당 행정구역의 

종교사무관리공작을 수행해야 

한다.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는 반드시 법에 따라 인민정부

의 종교사무관리에 협조해야 한

다”라는 조항을 추가하면서 가

장 말단 기관까지 그 관리 

권한을 확대했다. 

제 7조에서는 종교단체

의 설립, 정관, 변경과 말

소 등을 “국가 사회단체 

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새롭게 지정하면

서 기존에 국무원 종교사

무부처가 관할하던 것을 

사회단체로 귀속시키는 

새로운 변화를 고지했다. 

그리고 제8조 “종교단체

의 구체적인 직능”을 새롭게 추

가했다. 대신 ‘2005 조례’에서 

종교 출판물에 대한 조항을 완

전히 삭제시켰다. 

제 9조에는 국가급 및 성급 

종교단체 외에 “기타 어떠한 조

직 혹은 개인도 종교 관련 유학

생을 파견하거나 받을 수 없다”

라는 추가 문구를 통해 유학생 

파견 주체와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그리고 제11조 “종

교학교는 국가급 혹은 성급 종

교단체가 설립하고 기타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설립할 수 없

다”라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어서 새로 추가된 제 14조, 

제 15조, 제 16조, 제 18조 모두 

종교학교에 대한 구체적 규정들

이다. 특히 제 17조는 종교학교

에서 외국 국적 인원을 채용하

려면 국무원 종교관리부처의 허

가를 받아야 한다고 못 박고 있

다. 

‘2005 조례’에서는 종교장소

의 설립을 현급 이상 정부 종교

관리부처에 신청하게 돼있었다. 

하지만 ‘2018 조례’에 새로 추가

된 제 19조에서는 현급에서 신

청을 받고 시급에 제출하며 성

급 정부부처에서 허가하고 동시

에 국무원 종교관리부처에 등기

해야 한다고 변경했다. 그리고 

제 20조에 종교장소 설립의 “자

금 출처가 합법”이어야 하고 설

계가 “도시건설기획 요구”에 부

합돼야 한다는 문구를 삽입했

다. 

새로 추가된 제 23조에서는 

종교장소에 대한 법인관리를 새

롭게 제기하면서 “민정부처(사

회단체 법인을 관리하는 부처를 

말함)에 법인등기를 할 수 있

다”라고 명시했다. 그리고 제30

조에는 “대형 노천 종교조형을 

금지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했

다. 

새로 추가된 제 32조, 제 33조

는 종교장소의 신축, 개축 및 이

전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들이

며, 토지 사용과 구획 설계는 현

지 도시기획 요구에 부합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3면으로 계속>

2017년 9월 7일 중국 국무원 리커치앙 총리는, 새로 수정된 종

교사무조례가 2017년 6월 14일 국무원 제 176차 상무회의에서 통

과됐고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령(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 686号)을 공표했다. 이로써 2005

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종교사무조례(이하 ‘2005 조례’로 칭함)는 

13년 만에 새롭게 개정돼 시행된다. 

알다시피 ‘2005 조례’는 중국 공산당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그리고 유일한 종교행정 법규이다. 중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정교분

리의 원칙을 고수한다고 하지만 종교사무조례에는 사뭇 그 원칙에 

상반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필경 종교를 관리한다는 취지

의 법규이기 때문이다. 2018년 2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종교사무조

례(이하 ‘2018 조례’로 칭함)가 격변하는 중국 현황에 상당한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지구촌 종교 자유 감시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이번 ‘2018 

조례’가 중국내 크리스천들을 강력하게 압박하고, 제한하는 공권

력의 시작으로 해석한다(China’s new religion regulations 

expected to increase pressure on Christ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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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행위 이뤄지는 모든 공간 통제한다!
월드워치모니터,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중국 종교사무조례 개정안 686호 소개 

시론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영화를 누가 물어오면 

나는 언제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꼽는다. 그 긴 

영화를 몇 번을 반복해서 본 것 같다. 이게 1930년대

의 영화(1939년 작)란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작

품이 탁월하지만 비비안 리나 클라크 케이블을 비롯

한 수많은 연기자의 연기도 모두 적절하고 훌륭하다. 

그러나 내가 그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 영화에 담

긴 미국 남부인들 특유의 강인함 때문이다. 사실은 소

설이 나오고 일반에 읽힐 때 마치 광풍이 부는 것 같

이 잘 팔렸다고 하지만 저자 마거릿 미첼 여사가 이 

책을 출판하기까지의 과정 역시 험난했다. 여사는 

1929년에 탈고를 하고 수백여 곳의 출판사의 문을 두

드렸으나 모두 거절당하였다. 이 소설을 출간한 맥밀

런 출판사 역시 초판이 1,037쪽이었으니 당시의 원고로 트렁크 하나 가득 찰 분량

이었기에 처음에는 읽는 것조차 거절하였다. 그러다가 여사의 절친 파커슨이 출판

결정 담당자가 뉴욕으로 가는 열차의 좌석에 이 트렁크를 놓아두고 꼭 읽어주기를 

당부했으나 그는 무시하였다. 다시 인편으로 메모를 전했지만 또 무시하였다. 급

기야 전보를 치고 나서야 한숨을 쉬면서 읽기 시작했으나 급속도로 빠져들어 뉴욕

에 도착할 때까지 그 어마어마한 원고를 다 읽고는 당장 출판계약을 맺었다.

다시 영화 이야기로 돌아오면, 영화는 남북전쟁의 패배로 인해 남자들은 모두 

징병되어 죽었고, 농장은 황폐해지고, 가축은 모조리 도둑맞고, 노예들은 죄다 도

망치고, 3년간이나 수확하여 쌓아둔 목화는 모조리 불타버린 상황에서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정신이상이 되고, 떠나지 못한 가련한 노예들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하는 힘겨운 처지에 있는 주인공 스칼렛은 자기 고향 타라의 흙먼지를 움켜쥐고는 

재건의 의지를 불태우면서 이렇게 결심한다. “하나님께 맹세해. 다시는 배고프지 

않겠어. 내가 도둑질을 하든 살인을 저지르든 다시는 결코 배고프지 않겠어.” 그런

가 하면 영화의 마지막에는 스칼렛을 사랑했던 남자 주인공 레트가 자기를 떠나버

린 가운데 어떻게 하면 그가 돌아오게 할까 하는 문제로 안달하던 스칼렛이 우선 

잠을 자기로 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테니까”(After 

all, tomorrow is another day).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저마다 다른 영

감을 얻을 수 있지만 내가 받은 도전은 이런 것이다. 강한 자는 어떤 문제 앞에서

도 물러서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시름을 덮어두고 잠부터 잘 수 있기에 강한 자이

기도 하다.

이민 교회에서는 시험에 드는 사람이 많다. 목회자 때문에 시험이 들기도 하고 

교인들 간에 서로에 대해 시험이 든다. 최근의 가나안 현상 역시 시험이란 관점에

서 설명될 수 있다.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자매’라는 찬송가를 부르면서도 교

회를 떠나는 일이 잦다. 그러니 교회는 떠나가는 사람으로 인해 후유증에 시달리

고 떠나간 그 사람도 새로운 영적인 보금자리를 찾기까지 헤매고 방황하고 무기력

해진다. 시험을 당할 때 사람들은 외부의 요인을 찾는다. 누구 때문에 시험을 당한

다고 생각하고 집중적으로 외부적 요인을 비난하고 자신이 시험을 당하는 현실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의 말을 빌리면, 시험이란 “하

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모자라는 상태”이다. 시험이란 외부의 

요인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결국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는 ‘자기’의 문제라는 것이다.

최근에 홍수환 선수의 1977년 파나마에서 열린 카라스키야와의 주니어페더급 

타이틀이 걸린 권투 시합을 다시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졌다. 1회전에는 잘 싸우던 

그가 2회전에만 네 번 다운을 당하였다. 아나운서도 그가 카라스키야에 비해 기량

의 차이가 커서 어쩔 수 없다는 투로 멘트를 날렸는데, 3회전에서 그는 미친 듯이 

주먹을 날려 기적과도 같은 KO승을 따냈다. 복싱계에 전무후무한 4전5기의 신화

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그가 어떻게 이겼는가? 정신의 승리였다. 또한 맷집의 승

리였다. 그에게는 두드려 맞으면서 잠시 쓰러졌지만 카라스키야처럼 아예 드러누

워 버리지는 않는 단단한 맷집이 있었다. 시험이 드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문제를 

일으켜 시험이 들게 하는 요인이 외부에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약한 체질이 시험

이 드는 당사자에게도 있는 것이다. 

도종환은 노래하였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는 것은 꽃에게만 있는 현상이 

아니다. 하지만 꽃들이 흔들리기에 더 강하게 뿌리를 내리듯이 흔들리기 때문에 

신자는 신앙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강한 체질을 갖는다. 다만 흔들릴 때 그 흔들림

을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흔들림 속에도 살아남기를 결단해야 한다. 그리고 

정 힘든 문제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라.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테니까, 나

는 우선 잠부터 자야겠어.” 시험 앞에서 흔들리는 이유가 잠이 부족하기 때문일지

도 모른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른다!”

민경엽 목사
(오렌지 카운티 나침반교회)

크리스천 활동 원천 봉쇄 목적...‘사회주의 핵심가치관 이행’ 강조

규정위반 시 인가취소 외 재산몰수 벌금징수 등 경제적 제재 예고

월드워치모니터에 실린 중국 기독교인들의 십자가 행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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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교회 밖의 성경공부가 지니는 약점은 반 교회적이거나 교회론이 없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이 교회를 강조하다 보면 설 자리가 허약해진다. 그들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게 했고 교회 인적 자원을 다양한 이유로 포섭해 자기네 단

체에 헌신하도록 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모든 성경공부는 교회 중심이라야 한다. 교회를 멀리하고 떠나가게 하는 성경공부일수록 

내용과 성격, 목적과 과정이 문제가 된다. 

어떤 목회자의 경우 한 성경공부에 참석한 후 강한 도전을 받고 교회로 돌아와 광고를 시

작하고 수강생을 모집했다. 성경공부로 모이는 날은 수요일 기도회 시간으로 정했다. 평소 

수요일 기도회에는 150명 정도가 모였다. 그런데 성경공부를 시작한 지 6주가 지나자 100

명으로 숫자가 줄고, 10주가 되면서 70명으로 줄어들었다.

필자에게 그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었다. 그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안 될 수밖에 없었다. 남자들과 젊은이들은 직장 때문에 수요일 밤 예배 출석이 

어렵고 나이 든 노인 그룹이 수요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성경공부를 한

다며 신청하라, 등록하라, 교재를 구입하라, 매번 출석을 부른다, 빠지면 안된다 하면서 부

담을 주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이해하지도 못한 채 따라가려니 힘들어진 것이다. 거기다 교

재도 청장년층이나 적응이 가능한 것을 선택한 탓으로 진도 맞추기도 힘들어졌다. 다시 말

하면, 관심과 흥미 유발에 실패한 것이다. 필자는 그에게 수요 예배를 환원하고 성경공부는 

교회 상황과 교인 수준을 고려하고 연구한 후 시작하도록 하라는 충고를 준 일이 생각난다.

성경공부는 필요하다. 개인과 교회공동체의 성숙과 부흥을 도출하고 기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공부가 최상의 방편이거나 출구전략인 것은 아니다.

어떤 목회자는 “성경공부 합시다. 사복음서 공부 시작합니다”라며 시작한 사복음서를 채 

끝내지도 않고 바울 서신으로 갔다가 성경 파노라마로 넘어가는 하면, 이것저것을 편력하

기 때문에 단 한 가지도 마침표를 찍지 못한 경우도 있다. 그 교회 교인들 말에 따르면 “어

느 한 가지도 제대로 끝내 본 일이 없었다”고 한다. 

필자의 경우 벧엘성경공부나 크로스웨이 성경연구 제 1회 수료증을 받았다. 크로스웨이

의 경우는 교회에서 시작한지 1년 지나면서 수강생이 8백여 명으로 불어나기도 했다. 그러

나 가급적 교재는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이유는 교회 토양에 맞는 

교재라야 하고 담임목사가 직접 만든 요리를 식탁에 올려야 된다는 책임감 때문이기도 했

다.

근자에 이르러 여과 과정도 거치지 않고 토양 검증도 없이 외래 수입상품을 밥상에 올리

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리고 아무개 교회가 그것으로 성공했다고 하면 무조건 교회현장

으로 끌어들이는 목회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수입상품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좋을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다.

유대인을 한 권의 책과 한 채의 집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한다. 한 권의 책은 성경이고 한 

채의 집은 성전을 말한다. 그러나 저들의 성경은 신약이 없고 성전은 그 흔적도 찾기 어려

워졌다. 성전을 재건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그곳엔 모스크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럼에

도 고난의 역사를 넘어 유대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성경공부였다.

한국교회 역시 선교 초기부터 전개된 성경공부가 든든한 초석을 쌓았고 건강한 성장을 

견인했다. 그러나 반드시 경계할 것은 성경이 교리나 교단을 수호하는 증빙고두가 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단의 특징은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성경을 증빙전(證憑典)

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목사가 삼가야 할 것은 성경공부라는 명패를 내걸고 

이곳저곳을 편력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인들이 조심할 것은 성경공부가 교회생활의 이력서

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만난 어느 교인의 고민 이야기가 생각난다. 그는 한국에 있는 동안 유명하다는 

성경공부와 제자훈련 등 10여 개의 수료증을 받았다. 그런데 미국으로 이민을 와 교회를 찾

는데 이민교회 어느 곳을 가도 만족이 없고 수준 맞는 교회가 없어 한국 하늘만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였다. 그는 성경공부라는 과정과 제자훈련이라는 절차를 거쳤을 뿐 성경공부의 

결과인 변화와 섬김의 제자도를 외면했다. 다시 말하면 쓸데없는 자존심만 키웠고 기독교 

지식인이라는 허세만 키웠다. 그런 성경공부는 의미도 없고 그런 류의 제자훈련은 득보다 

실이 크고 가치도 없다.

성경공부 2년 했다고 사람이 변하고 신앙이 변한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삶의 변화와 

신앙의 갱신을 촉발하는 강력한 파워는 성령과 말씀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우리는 성

경 속에서 그 증거를 수없이 찾을 수 있다. 성경공부는 필자의 목회에 청아한 윤활유였다.  
 iamcspark@hanmail.net

목회와 성경공부(하)

박종순 목사
(충신교회 원로)

원로칼럼
<1면에서 계속>

미국무부와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3년

까지 10년간 총기 사건 및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31만6천545명이고, 테러로 숨진 

희생자는 313명에 불과했다.

한편 총기사고가 계속 발생하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규제하지 않는 이

유는 전미총기협회가 트럼프의 핵심 지

지기반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라스베

이거스 총기 참사가 발생했을 당시에 “시

간이 지나면 총기 규제법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현재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당시 “총기규제는 불가능하다. 그것은 모

든 것의 끝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트

럼프 대통령이 총기규제를 추진할 경우 

지지 기반을 잃을 것이라는 의미다.

대낮에 학교에서 벌어진 총기난사 사

건으로 해묵은 총기규제 논쟁이 되살아

나고 있지만 늘 그렇듯 정치권의 외면 속

에 묻힐 가능성이 높다.

2018년이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가

운데 올해 미국 내 학교에서 총기가 발사

된 사건은 총 18건이고, 그 가운데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건은 8건이다. 1월 23일 

켄터키 주 마셜카운티 고교에서는 15세 

학생이 권총으로 2명을 살해하고 18명에

게 부상 입혔다. 2월 초 로스앤젤레스에

서는 반자동 상태였던 권총이 갑자기 발

사돼 5명이 부상을 당했다.

총기를 이용한 살인사건이 빈발하고 

있지만 총기규제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지난 2012년 샌디 훅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 이후 있었던 대대적인 총기규제 입

법 시도는 공화당의 반대와 전미총기협

회(NRA) 등의 여론전으로 좌절됐다. 대

신 학교에 경찰관을 배치하기 위한 연방

정부 차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또 일부 

학부모들을 상대로 방탄 책가방 등을 판

매하는 ‘학교 안전사업’이 성행했다.

하지만 아무리 자기방어대책을 마련한

다 해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교의 경우 평소 ‘코드 

레드(총 든 사람이 활동 중)’ 상태에 대응

한 예비훈련이 철저히 시행된 것으로 알

려졌다. 하지만 막상 실제 상황에서는 무

용지물이었다. 

교사 멜리사 팔코우스키는 “철저하게 

준비했다. 학생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가르쳤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면서 “우리 정부와 국가(미국)가 이 

아이들과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지 못했

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정권은 철저

히 논쟁을 회피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은 사건 이튿날인 15일 오전 트위터를 통

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꾸준히 보고를 해야 한다”며 총기사건의 

원인을 범인의 정신이상과 주변의 부주

의로 돌렸다. 이후 공식 연설은 다소 표

현을 절제했지만 총기 문제를 회피하려

는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 

그는 “단순히 우리가 무언가를 바꿨다

는 기분이 들기 위한 행동보다는 진정한 

차이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트럼

프는 사건 발생 20시간이 지난 뒤에야 공

식 입장문을 발표, 샌디 훅 초등학교 총

기난사사건 이후 6시간 만에 입장을 내

놓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비교되며 

비판을 받고 있다.

다른 공화당 정치인도 비슷했다. 릭 스

콧 플로리다주지사는 “정신적 문제가 있

는 인물이 총기에 접하지 못하도록 대책

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나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초 대규모 규제 완

화를 표방하면서 정신이상 이력 정보를 

총기거래 감독 당국과 공유하라는 법을 

폐지한 바 있어 빈축을 샀다. 

마코 루비오 플로리다 주 상원의원은 

비판적인 매체들을 피해 자신들의 ‘홈그

라운드’인 폭스뉴스에만 출연해 인터뷰

하면서 “지금은 총기규제 논쟁을 벌일 때

가 아니다. 사건을 둘러싼 사실을 명확히 

알아야 할 때”라는 신중론을 폈다.

민주당도 총기규제를 정치 쟁점화하기

를 껄끄러워하고 있다. 총기규제를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들고 나왔던 힐러리 클린

턴은 대선에 패배했고, 민주당 의원 일부

도 총기규제에 우호적이지 않다. 그나마 

샌디 훅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

한 코네티컷 주의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

만이 고군분투하고 있다. 

머피 의원은 “총기에 의한 학살이 계속

되는 나라는 미국 말고는 없다”라며 “이

는 우연이나 불운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

하지 않아서 발생한 결과”라고 말했다. 

사건 발생 후 희생자 추모 메시지를 전한 

오바마 전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총기

규제법을 포함해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며 규제론을 짧게 언급하는 정도에 그쳤

다.

지난해 10월 스티븐 패덕의 라스베이

거스 콘서트장 총기난사로 58명이 숨지

고 546명이 부상을 입는 최악의 인명피

해 사건이 발생했고, 불과 한 달 뒤인 11

월 데빈 패트릭 켈리의 텍사스주 교회 총

기난사로 26명이 숨졌지만 의회 내에선 

총기규제는커녕 반자동소총을 자동소총

처럼 개조하는 효과를 지닌 ‘범프스톡’ 판

매 규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

다.

<2면에서 계속>

특기할 바는 ‘2005 조례’에서 티베트 

불교 성직자에 대해 시급 이상 인민정부

가 비준한다는 조항을 제36조에서 성급 

이상의 인민정부가 비준하는 것으로 개

정했다는 사실이다. 아울러 제39조에는 “

종교 교직자는 법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에 가입하고 향수할 권리가 있다. 종교단

체, 종교학교, 종교 활동장소는 규정에 따

라 종교 교직자를 위해 사회보험 등기를 

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했다. 

종교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조항

이 대폭 추가된 것 역시 ‘2018 조례’의 특

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조례에서 추

가된 제 41조, 제 44조, 제 46조, 제 47조, 

제 48조의 다섯 개 조항이 그 내용을 담

고 있다. 제 41조는 “비종교단체, 비종교

학교, 비종교활동 장소는 종교교육 양성

훈련을 전개할 수 없고, 중국 공민들을 

조직해 해외 종교 관련 양성훈련, 회의, 

활동에 참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 44조는 “종교학교 

이외의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의 전도, 

종교 활동, 종교모임 조직, 종교 활동 장

소 설립을 금지한다”라고 엄격한 규제를 

선포했다. 

제 46조는 해외 출입에서의 종교관련 

인쇄물 반입 및 수입에 대해 “개인이 사

용하는 합리적 수량을 초과한 종교류 출

판물 및 인쇄품의 반입, 혹은 기타 방식

으로 종교류 출판물 및 인쇄품의 수입은 

반드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라고 규정했다. 

그밖에 인터넷 관련 규정이 눈에 띈다. 

제 47조는 “인터넷 종교 정보서비스는 

성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처의 심

사와 동의를 취득한 후 국가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라고 

명시했고, 제 48조는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의 내용은 반드시 관련 법률, 법규, 

규정과 종교사무관리의 규정에 부합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종교 재산에 대한 조항들이 대폭 추가

된 것 또한 ‘2018 조례’의 특징이다. 이와 

관련해서 제 49조, 제 52조, 제 53조, 제 

59조 등 새로운 조항을 추가했다. 제 49

조는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 활동장

소가 법에 따라 점유하고 있는 국가, 집

체 소유의 재산은 법률과 국가 관련 규정

에 따라 관리하고 사용해야 한다. 기타 

합법 재산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소유권

자의 재산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제52조는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 활동장소는 비영리조직으로서 그 

재산과 수입은 반드시 그 종교 취지에 부

합되는 활동 및 공익자선사업에 사용돼

야 하고 분배(원문의 ‘분배’는 소비의 뜻

을 가지고 있음)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

정했다. 

또한 제 53조는 “어떠한 조직 혹은 개

인도 자신이 헌금하여 건설된 종교 활동

장소에 대해 소유권, 사용권을 가질 수 

없으며, 그 종교 활동장소를 통한 경제수

익을 획득할 수 없다”라고 규정했다. 그

리고 제 59조는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

교 활동장소의 수입은 반드시 법에 따라 

세무등기를 해야 한다. 종교단체, 종교학

교, 종교 활동장소와 종교 교직원은 반드

시 법에 따라 납세신고를 해야 하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세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무부처는 반드시 법에 따라 종교

단체, 종교학교, 종교 활동장소와 종교 교

직원들에 대해 세수관리를 실시해야 한

다”라고 했다. 그 외에도 제 50조부터 제 

60조까지 모든 조항에 일부 세무관리와 

관련한 문구들을 추가하였다. 

눈여겨볼 대목은 이번 ‘2018 조례’에는 

벌금 처벌에 관한 규정이 추가됐다는 것

이다. 제 64조에서는 허가 없이 대형 종

교 활동을 거행하면 “10만 위안 이상 3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9조

에서는 허가 없이 종교 활동장소를 개설

하거나 종교학교를 설립하면 위법 소득

과 위법 재물을 몰수하고 “5만 위안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 70조에서는 허가 

없이 해외의 종교방면 양성훈련, 회의, 참

배 등 활동을 조직하면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71

조에서는 불법 종교 활동에 조건을 제공

하면 “불법 소득, 불법 재물을 몰수하고,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제 72조에서는 불법으로 대형 

종교조형을 설치하면 “조형 건설공정가

격의 5% 이상 10% 이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8 조례’에는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이행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했

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주의 핵심가치관

은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이후 가장 많이 

강조된 개념으로서 “부강, 민주, 문명, 조

화, 자유, 평등, 공정, 법치, 애국, 근면, 성

실, 선량” 등 기본 내용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규정은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배하

고 종교 신앙의 자유가 간섭되고 심지어 

종교 신앙의 본질이 훼손된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는 부분이다. 

결국 ‘2018 조례’는 중국 정부가 종교

에 관한 엄격한 통제력을 발휘해 보다 확

실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종교단체와 종교인들의 종교장소, 종

교 활동, 종교교육, 인터넷 활용, 해외와

의 교류 등 ‘종교행위 공간’이 완전히 통

제되는 것이다. 

단체, 학교, 장소 등의 인가 요건이 한

층 더 강화되고 그 관리부처도 종전의 종

교관리부처뿐만 아니라 정부 재정, 세무, 

민정까지 역할 분담이 되고, 감독실행 기

관도 최말단의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에까지 확대해 통제를 강화한다. 

규정을 위반할 시 종전의 인가 취소뿐

만 아니라 재산, 재물 몰수 및 2만에서 

30만 위안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는 경제

적인 제재도 예고한다. 

“총기규제 불가능”미국사회 현주소 보여준다!

<1면에서 계속>

어떤 봉사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사람이 교

회에 특별히 기여할 수 있는 은사를 지니고 있

다는 진리를 먼저 믿어야 한다. 그 어느 누구도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고,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 역시 없다. 소그룹의 리더는 조원

들에게, `당신이 바로 사역자입니다, 당신의 은

사는 특별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와 같은 

격려를 통해 이 사실을 일깨워 줄 책임이 있다.

어떤 물건이든지 최적의 자리에 있을 때 가

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은사도 마찬가

지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세밀

한 지으심을 따라 섬길 때에 더욱 능력과 기쁨

이 넘치는 봉사를 감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리

더는 성도들이 최적의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그들의 S.H.A.P.E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S(Spiritual Gift)? 어떠한 은사가 있는가? 

H(Heart)? 어떤 열정이 있는가? A(Ability)? 

천성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것은 무

엇인가? P(Personality)?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 고  어 떤  성 품 을  지 니 고  있 는 가 ? 

E(Experience)?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고 또 

무엇을 배워왔는가?

리더는 위와 같은 질문을 통해 구성원들 각

자가 최적의 자리를 찾도록 이끌 수 있다.

소그룹 구성원들이 은사로 서로를 섬기는 일

이 효과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임무와 권한을 함

께 주는 것을 잊지 않고, 격려함으로 구성원들

에게 봉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구성원들이 어떤 봉사를 어떻게 해

달라는 구체적인 요청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

에 그저 방관자로 남겨지기도 한다. 봉사에 관

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봉사의 기회를 소개하

고, 다양한 섬김의 사례들을 나눈다면 그들의 

눈이 열리면서 방관자에서 봉사자로 나올 것

이다. 

뿐만 아니라, 소그룹이 함께 봉사에 동참하

게 되면 각 개인이 봉사에 뛰어드는 것보다 덜 

부담스러운 방식으로 봉사에 접근할 수 있다. 

이런 구체적인 방향과 방법이 제시되면 구성

원들이 방관자에서 봉사자로 나아오게 된다.

또 봉사로 동역하는 사람들은 감사와 인정을 

받을 때에 더욱 큰 동력과 기쁨을 누린다. 그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 축제, 소그룹의 

밤, 연대 행사 등 어떤 명칭과 방법이든 특별한 

계기를 창의적으로 기획하여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규모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함께 

소통하고 같은 비전으로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봉사자들은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며 중요한 

일에 참여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봉사자

들이 함께 모여 서로를 축하하고 축복하는 시

간은 방관자가 봉사자로 나아오게 됐음을 확

인하고 감사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결국 우리가 섬기는 영혼들을 종교생활을 소

비하는 방관자가 아닌 봉사자로 세워나갈 때 

소그룹은 더욱 풍성한 열매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서로를 섬기기 위해 지음 

받았으며, 다른 이의 섬김이 필요하지 않은 사

람은 없다. 이 사실을 모두 함께 공유하고, 각

자의 은사에 따라 구체적인 섬김의 방법과 기

회를 찾아야 한다. 그리하여 방관자의 모습을 

버리고 봉사의 자리로 나아와 함께 맺어가는 

열매들을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한다. 

방관자를 교회 일꾼으로 변화시켜라!

종교 행위 이뤄지는 모든 공간 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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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심리학자 토마스 길로비치

(Thomas Gilovich)는 인간에게 처

음에 가졌던 선입관이나 신념을 뒷

받침 하는 정보는 중요시하고 반대

되는 의미의 정보는 무시하려는 ‘편

향 확증(confirmation-bias)’이란 

심리적 경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성경의 말씀보다 세

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 특히 

과학적, 합리적 논리가 마음의 중심

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성과 논리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면 크게 부정하지 

않지만, 무시하는 “편향 확증”적인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이것을 극복

하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

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혜는 하나

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에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

스도로 인간에게 나타내신바 되었

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

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과학적인 지

식에 근거한 지혜가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초자연

적인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인생은 

절망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삶과 죽

음, 또한 영원을 이해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위로

부터 오는 신령한 지혜로 우리의 

잘못된 자아와 이해가 깨어지고 거

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지혜는 하

나님의 선물입니다. “대저 여호와

는 지혜를 주시며”(6절).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닌 것은 세상적, 정

욕적, 마귀적입니다. 반면에 위로부

터 난 하늘의 신령한 지혜는 성결

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

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약

3:15,17). 하나님은 이런 영적인 지

혜를 선물로 풍성하게 주십니다. 

사도 야고보는 “너희 중에 누구

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합니다(1:5). ‘부족하다’는 의미는 ‘

빈곤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

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고전1:21). 

헬라인은 철학적 지혜를 가지고, 

유대인은 사물을 관찰하는 과학적

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

려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

고 노력을 하지만 하늘의 신령한 지

혜가 없이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

습니다. 영적으로 빈곤한 것을 인정

하면서 자신의 힘으로 인생의 문제

들을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선물로 받

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빈곤을 느끼는 사람에게 하

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서 영적 계시

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영적 성장을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

의 지혜가 아니요”(고전2:6). 어린 

아이에 대조하며 온전한 자는 성장

한 어른이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신령한 지혜를 주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까지 자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지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풍

족하게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

의 선물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지혜를 찾

고, 붙잡아야 합니다. 신령한 지혜

의 선물에 대하여 아는 것과 하나

님이 원하시는 지혜를 붙잡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본문에 나온 4

쌍의 8가지 동사는 우리에게 위로

부터 오는 신령한 지혜를 어떻게 

붙잡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없이 받고 

간직해야 합니다. “나의 말을 받으

며”(1절). 하나님은 야훼, 스스로 계

신 분이십니다(출3:14). 우리는 하

나님의 지혜를 그대로 받아야 하고, 

또 그저 받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

님의 지혜는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

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딤후3:16). 

또한 하나님의 지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있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

원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

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회개하

는 마음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감사하는 마음이 하늘의 지혜를 받

는 첫 단계입니다. 이러한 회개와 

감사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어리석

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잠1:7).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1

절).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

나님의 계명을 주일마다, 매일 같이 

인터넷 설교, 설교 CD, 설교집들을 

통하여 보고 듣고 있지만 금방 잊

어버리는 “영적 치매”에 걸려있습

니다.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

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약

1:22-24).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다

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거대한 벽을 쌓는 것과 같은 일입

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네 귀를 지

혜에 기울이며”(2절). 원어적 의미

는 “귀를 날카롭게 하며”라는 뜻으

로 하나님의 말씀에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꼭 붙잡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

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을 존경

하게 되면 귀를 “쫑긋하고” 듣고, 

따라 행합니다. 반면에 존경심이 없

으면 ‘당신은 떠들어라’하면서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리는 것입

니다.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2절). 신

령한 지혜를 구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을 명철에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을 압

박해오는 문제의 대부분은 신령한 

지혜가 아니면 대처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삶을 복음의 원리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환란과 고통

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

다. 현재의 환란과 고통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

며 온전하신 뜻을 성취하시기 위하

여 필요한 것을 알고 이겨낼 힘을 

달라고 지혜롭게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얻으려

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3절). 순간마다 새로운 도

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

불러 구하라’는 것은 ‘지혜를 구하

는 기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리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혜는 자동적으로 찾아오는 것

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

이 아니라 자녀로 대하십니다. 자녀

가 물어 보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

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사용할 때 하나님

은 후하게 주십니다.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

며”(3절). 명철은 지혜에 큰 힘을 실

어줍니다. 바울은 “형제들아 지혜

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

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

이 되라”고 했습니다(고전14:20). ‘

영적 저능아’만큼 불행한 것은 없습

니다. 영적인 저능아란 지혜에 있어

서 어린 아이의 상태를 벋어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영적 성장과 명철

은 아이와 같이 움추린 신앙으로부

터 어깨를 펴고 두 손을 움켜쥔 확

신에 영광스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은을 구하는 것같이 그것

을 구하며”(4절). 새로운 것을 찾아

내려는 연구자의 열정을 의미합니

다. 하나님의 지혜는 마치 인생에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열심으로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경험이 많은 

세관원이 여행자의 가방에 감추어

진 물건을 찾으려고 플래시라이트

를 비추이는 것같이 겸손한 마음으

로 성경에 깊이 감추어진 보화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하시는 빛으로 

찾으려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지

혜를 연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은

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벧후3:18).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같이 그

것을 찾으면”(4절). 하나님의 지혜

를 붙잡는 것의 최고 절정을 말씀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보물을 안

전히 보관하기 위하여 땅에 묻어두

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보물을 다시 

찾기 위하여 지도나 땅과 나무에 

일정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결국 

나중에 다시 찾기 위해서 부지런하

게, 인내하며, 끈질긴 근성이 있어

야 합니다. 은혜의 말씀과 새로운 

깨달음을 메모해 놓은 것을 다시 

보며 기억에서 희미해 진 것들을 

다시 추적하여 묵상하고 마음에 새

롭게 두어야 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목적이 있

습니다. 지혜 없이 지식을 가질 수

는 있지만, 지식이 없이 지혜를 가

질 수는 없습니다. 신령한 지혜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습

니다. 신령한 지혜는 최고의 선생이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배워야합니

다. 주님은 “내게 배우라”고 말씀합

니다(마11:29). 주님께 배울 때 신

령한 지혜는 하나님이 구원자임을 

알게 해줍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

한 지혜를 예비하시며”(7절). ‘완전

한 지혜’의 의미를 NIV성경에서는 ‘

정직한 자를 위하여 승리를 예비하

셨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정직

한 자의 승리는 죄로부터 구원입니

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

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

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딤후3:15).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에게는 십

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철학적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에게는 십자가의 복

음이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었지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

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

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십니다.

신령한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임을 알게 해줍니다. “여호

와는…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

가 되시나니”(7절). 하나님의 보호

하시는 힘에 대하여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창

15:1, 시33:20,  84:11,시 89:18).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순간마

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벧전1:5). 우리는 

온갖 위험과 죄로 오염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하심이 없다면 살아남을 인생은 하

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과 기술

이 발달한다고 해도 세상에 가득한 

파괴적인 힘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옛부터 인간은 지혜를 구하고 찾

아왔습니다.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Cogito ergo sum). 필요

한 지식은 암기하는 정보가 아니라 

생각하는 힘입니다. 현학적인 수사

가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메시지

입니다. 복음의 메시지! 빈틈없는 

논리가 아니라 비어있는 공간입니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질 

공간! 사고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

라 더욱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자유하게 합니다! “느낀다. 

그러므로 존재한다”(Sentio ergo 

sum). 

필요한 지식은 엄격히 구분하는 

잣대가 아니라 경계를 넘나드는 이

해입니다. 율법보다 십자가의 은혜! 

말하는 쪽의 입이 아니라 듣는 쪽

의 귀입니다. 마음의 묵상을 말합니

다. 책의 깨알 같은 글씨가 아니라 

책을 쥔 손에 맺힌 작은 땀방울입

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머리를 높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낮게 하

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

아가는 지혜! 신령한 지혜의 궁극

적인 목적은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자와 보호자임을 알고 그 하나

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지

혜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에 이를 

때까지 열심히 위로부터 오는 신령

한 지혜를 구하고, 찾고, 또 다시 찾

아가면서 마음에 간직하는 우리들

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

니다.
schang@bostonkorea.org

장성철 목사
(보스턴장로교회)

푸/른/초/장

지혜의 법칙
(잠언 2장 1-8절)

오랜 전에 목회 연장 교육차 LA

에 머물렀을 때였다. 목사들 몇 명

이 한 숙소에서 수요일을 맞았다. 

교회를 떠나 타지에 와 있지만 수

요일 밤 기도회를 거를 수는 없었

다. 일행은 의논 끝에 척 스미스 목

사가 담임하는 갈보리교회에 가기

로 했다. 

스미스 목사는 히피들의 대부로 

알려졌다. 히피들은 맨발과 장발족 

차림으로 당시의 월남전쟁을 반대

하는 반전운동을 하면서 집시들처

럼 떼를 지어 반도덕적인 떠돌이 

삶을 살아가는 젊은이들 그룹이었

다. 스미스 목사는 히피들에게 직

설적인 회개를 촉구해서 총격을 

당하는 바람에 설교단에 방탄유리

를 설치했다는 루머까지 돌 정도

로 유명했었다. 우리 목사 일행은 

하나같이 유니폼처럼 정장차림으

로 숙소를 나섰다. 성경책마저도 

교회당에 꽂혀 있는 영어성경을 

본다며 맨손으로 갔다. 

집회 시간보다 훨씬 일찍 도착했

다. 교회당 구석구석을 돌아볼 셈

이었다. 그런데 웬걸... 코스타 메샤 

교회당 문에 들어섰을 때 눈길이 

닫는 곳마다 젊은이들로 가득했다. 

놀라운 것은 그냥 서성거림이 아

니라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열정

적으로 기도하고 있었다. 어깨동무

하며 두 사람씩 손을 맞잡고 기도

하는 젊은이들로 온통 뜰이 가득 

찼다. 로비에서도... 작은 교실에서

도 그룹 그룹들이 모여서 진지하

게 기도에 몰입하고 있었다. 오직 

구경온 우리 한인 목사들 외에는... 

어느 누구도 어슬렁거리는 사람들

은 없었다. 

집회시간에 맞춰서 본당에 자리

를 했다. 멕시코 풍의 수수한 단층 

예배당은 대략 천 명 정도가 모였

다. 집회는 2명의 기타 인도자의 

찬양으로 시작되었다. 전혀 요란하

지 않았다. 조용했지만 진지하게 

손을 들고 열정적으로 찬양했다. 

영어 찬양에 익숙하지 못한 우리 

일행들만 조용했다. 

설교시간이 되었을 때 스미스 목

사 대신에 젊은 목사가 등단했다. 

스미스 목사를 보지 못해서 실망

이 되었다. 더 실망스러운 것은 설

교하러 나온 젊은 목사의 캐주얼 

복장이 눈에 거슬렸다. 무심코 회

중석을 둘러보는데 하나같이 모두

가 캐주얼 복장들이었다. 오직 우

리 일행 4사람만이 양복에 넥타이 

차림이었다. 무더운 8월에... 우리

는 이방인의 표를 확실하게 내고 

있었다. 

설교는 성경강해로 이어갔다. 본

당 의자엔 책꽂이도 성경도 없었

다. 회중들은 모두가 자기 성경책

을 들고 있었다. 성경을 찾으라는 

지시가 있을 때마다 일제히 책장 

넘기는 소리들이 마치 파도 소리

처럼 울려 퍼졌다. 본문을 읽을 땐 

언더라인을 해가면서 경청하고 있

었다. 강해는 한 시간 정도로 길었

는데 모두들 말씀 듣는 일에 푸~우

~욱 빠져 있었다. 그 진지함 속에

서 맨손으로 정장만 지키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큰 충격

을 받았다. 

도대체 성경도 없이 양복만 갖춰 

입고 집회에 나온 목사가 경건하

냐? 청바지와 티셔츠를 걸쳤으나 

성경에 언더라인 하고 있는 젊은

이들이 경건하냐? 참으로 ‘무엇이 

중헌디?’ 어느 것이 본질이고 어느 

것이 비 본질인가? 나는 그날 본질

과 비본질이 바뀐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면서 그 자리를 피하고 싶

었었다. 그 날 이후에 본질과 비본

질의 뒤틀림에 관해서 많이 생각

하는 버릇이 생겼다. 

현대인들은 지나치게 외모에 치

우친다. 속보다는 겉이 화려할 때 

주님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

다. 겉과 속이 다를 때에 ‘표리부

동’이라고 한다. 그러나 속과 겉이 

동일할 때는 ‘진실무망’하다고 한

다. 경건은 모양보다는 능력이 앞

서야 하지만 그 능력도 진실한 포

장으로 잘 감쌀 때에 더욱 고품격

이 된다. 이제 시작된 사순절 기간

에 모양만 내지 말고 주님의 능력

으로 흡족하게 채움 받는 경건의 

시간들이 되기를 기도한다. 

“여호와께서... 사람은 외모를 보

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

니라”(삼상16:7).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같은 자들에게

서 네가 돌아서라”(딤후3:5).      
jykim47@gmail.com

경건은 모양인가? 능력인가?
김재열 목사

(뉴욕 센트럴교회)

목장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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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의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정치와 안보와 국방 등 외교의 방향을 이상

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볼 때 국가가 자유 민주주의에서 차츰 사회주의로 전

환되는 것 같아 심히 불안하고 이젠 절망감이 듭니다. 저는 현 시국이 국가적 위

기라고 봅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의 보수주의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말씀만 전하

고 사회, 정치적인 문제는 그냥 침묵과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참 

설교자가 그래도 되는지요? 

-실비치에서 김 목사

A: 약간 논쟁을 가져다줄 수 있는 질문이라고 봅니다. 저도 같은 목사로서 이 문

제에 대해 같은 시각을 가지고 답답해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정치적

인 문제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교인들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에 조

심스러워서 목회자들이 침묵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제 너무 좌클릭 해

서 그 위험수위가 이미 넘어서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

거나 위기에 처하면 기독교인들은 일어나야 합니다. 특히 목회자는 설교자로서 꼭 

필요한 때에는 강단에서 국가에 바른 정치를 요구하고 나라가 나아갈 올바른 길과 

방향성을 선지자적인 용기로 제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로베레 장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40년대 이태리의 제노바 항구는 독일

의 나치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 항구에 영웅적인 저항군 지도자 로베레 장군

이 상륙하다가 뜻하지 않게 사살이 되고 맙니다. 이에 독일 보안대는 이 사실을 감

추고 바르도네란 사기꾼을 로베레 장군으로 위장시켜 레지스탕스 가담자들을 가

둔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평생 남의 불행이나 약점을 이용해 등쳐먹고 살던 사기꾼 

바르도네는 감옥에서 로베레 장군 행세를 하면서 죄수들에게서 정보를 얻어내면, 

나치에게 상당한 보상을 약속을 받고 가짜 로베레 장군 역할을 해나갑니다. 

가짜 로베레 장군인 줄 모르는 동지들은 이 영웅적인 지도자에게 절대적인 존

경과 신뢰를 바칩니다. 그 과정에서 이 비열한 사기꾼은 마음에 변화가 생기게 되

고, 그들의 존경과 신뢰를 배반하지 않기 위해, 그는 진짜 로베레 장군으로 바뀌

어 가게 됩니다. 동료 죄수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면 그는 그들을 타이르고 중재

도 하고, 죽음의 공포에 떠는 죄수에게는 애국투사로서의 용기를 불어 넣어줍니

다. 감옥동지들의 구심점인 그는 진정한 로베레 장군으로서 동지들과 함께 의연

하게 사형장으로 끌려가 동지들을 격려하는 연설을 마친 후 결국 함께 총살을 당

하게 됩니다. 

“나는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는데 억울하게 체포되어 죽게 되었다”고 원통해 하

는 한 죄수를 향해 “조국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고? 그대는 조국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이 큰 죄다! 너는 그것만으로도 죽

어 마땅하다”라는 명대사가 길이 남는 영화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메시지입니다. 조국이 어려움을 당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구경꾼이나 방관자의 자세를 취하는 것은 큰 죄임을 말해줍니다. 한국

은 현재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주사파 출신들이 실세로 등장해 간첩 잡는 국정

원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군병력 10만명 감축(60만에서 50만으로 그러나 북한은 

120만 이상), 군 복무연한 축소, 전시 작전권 이양, 사드배치 반대, 각 언론사 장악, 

우익보수인사들을 적폐란 명목으로 구속 수감하고 친중 친북 방향으로 나가고 은

근히 반미방향으로 대통령 측근들과 여권은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국가의 위기라고 저는 봅니다. 성경을 보면 유대나라의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는 친 

애굽정책을 펴고 반 바벨론정책을 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친 바벨론 정책을 

펴라고 했으나 그는 옥에 갇히고 결국 나라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역사신학을 전공한 서영일 교수는 “교회와 국가라는 책에서 “교회와 국가는 분

리되되 교회는 국가의 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양심의 역할이란 무엇입

니까?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주고 지적하는 일입니다. 국가가 타락했을 때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국가에 선한 정치를 요구해야 하며, 그러나 비폭력적인 방법

으로 저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
?

?
?

‘교회는 국가의 양심’...선한 정치 요구해야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잠시 트럼프 대통령의 홍보과

의 공보관 공보국장으로 있었던 

오마로사(Omarosa Manigault-

Newman)는 납세자들이 낸 세

금으로 운영되는 자동차 서비

스를 자신의 개인의 유익을 위

해 악용한 사유로 해고당한 후 

리얼리티 TV쇼, ‘The View’(더 

뷰)라는 토크 쇼 프로그램에 출

연해서 매우 양심 없고 황당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오마로사는 

자신이 시민들의 세금으로 자신

의 유익을 챙긴 것이나, 무엇보

다 국가의 법을 어긴 것에 대하

여 뉘우치는 마음은 고사하고, 

자신도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

면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신

앙을 비방하며 기독교 신앙을 

모독했습니다. 참고로, 오마로

사는 캐톨릭으로 알려졌으며 헌

금을 많이 한다고 스스로 말하

는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이없는 리얼

리티 TV 스타인 오마로사의 이 

발언은 오히려 수많은 복음주의 

유권자들에게 왜 그들이 트럼

프/펜스에게 표를 행사했는지

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확

인시켜 주는 기회가 오히려 되

었습니다.

오마로사는 “트럼프가 나쁜 

자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펜스

를 걱정해야 합니다”라고 ABC 

방송사 ‘더뷰’ 최근의 “Celebrity 

Big Brother” 에피소드에서 말

하고, “나는 기독교인이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그(마이

크 펜스)는 예수님이 그에게 어

떤 말을 하라고 말했다고 생각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말을 안 

했다”라고 했습니다.

(“As bad as you think 

Trump is, you would be wor-

ried about Pence --- ev-

eryone that is wishing for 

impeachment might want to 

reconsider their life,” “I am 

Christian. I love Jesus, but he 

thinks Jesus tells him to say 

things,” Omarosa told her fel-

low contestants.)      

더 뷰의 공동 사회자 서니 호

스틴(Sunny Hostin)도 말하기

를 “펜스가 이제 이런 종교적

인 허식을 꾸며서 말하고 자신

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가치관

에 입각한 유권자’라고 부르면 

우리(좌파)는 위험한 상황에 처

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4명의 여성 공동사회자들이 

진행하는 더 뷰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기독교 신앙에 대해 공

개적으로 말한 Sherry Shepard

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에는 “

절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한편 공동 사회자인 Joy Be-

har(사진 가운데)는 “내가 틀리

지 않았다면, 예수님과 이야기

하거나 예수님이 사람에게 말해

준다는 거, 그렇게 음성을 듣는

다고 하는 사람들(기독교인)은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생각한

다”라는 과격하고 인격을 모독

하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It’s 

one thing to talk to Jesus; 

it’s another thing when Je-

sus talks to you. That’s called 

mental illness, if I am not cor-

rect.”)

그녀는 또한 다른 진행자들에

게 “펜스가 아내 없이 방 안에

서 막달라 마리아와 대화할 수 

있느냐?”고 비웃듯이 물었는데 

이는 펜스가 다른 여자와 단 둘

이서 방에서 만나지 않기로 한 

개인적인 규칙이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것을 조롱하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평상시 늘 온유한 모습으로 

알려진 펜스 부통령은 이 에피

소드가 방송된 후 “더 뷰” 진행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현명하고 

확실하게 반응했습니다. 

“저는 제 기독교 신앙을 정신

병과 비교하는 것을 ABC The 

View 프로그램에서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 평상시처럼(좌파

들의 터무니없는 발언들에 늘 

웃어넘겼듯이) 웃어넘기고 싶

지만 이번에는 그럴 수 없었습

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 잘

못된 것(“Simply Wrong”)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저만을 모욕

하는 것이 아니라 저처럼 신앙

을 소중히 여기는 대다수 미국 

사람들에 대한 모욕이기 때문입

니다. 저의 기독교 신앙은 제 인

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반응은 부통령만이 느끼는 감정

이 아니라 미국의 수백만 복음

주의 기독교인들이 느끼는 감정

이고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트

럼프와 마이크 펜스를 대선 때 

선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번 The View의 진

행자들이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

라 이제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

까지 이렇게 인격모독을 시킨 

것에 대해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매우 불쾌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더뷰’의 여성들은 지

금 한참 유행하고 있는”MeToo 

나도!”라는 ‘자신이 예전에 당

한 성적 학대에 대하여 공개하

는 운동’에 공감하는 진행자들

로서, 여성들이 존경과 품위로 

대우받고 성적 학대와 위법 행

위에 대한 신고를 심각하게 받

아들이는 여성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들은 철저한 이중 잣대를 가지

고 오히려 여성의 인격을 보호

하고 존중해주려는 마이크 펜스

를 자신들의 치우쳐진 “안티 트

럼프, 안티 펜스” 기준을 가지고 

이번 경우에는 모든 기독교인들

을 ‘정신병자들’로 취급한 것입

니다.     

참고로, 트럼프와 펜스가 대

통령, 부통령으로 대선에서 뽑

히자마자 여성인권운동가들, 동

성애 운동가들, 낙태지지 운동

가들은 즉각적으로 “안티 트럼

프, 안티- 마이크펜스”라는 간

판을 내걸로 그들을 끌어내리겠

다는 전념으로 지금까지 반대운

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여성을 

만나는 것에 대한 철칙

 

펜스부통령은 여성을 단둘이

서 만나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는 아내를 사

랑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오해를 

살만한 행동을 피하는 것을 철

칙으로 삼으며 불필요한 스캔

들, 즉 외도나 위법 행위에 대한 

의심조차도 원하지 않기에 철두

철미한 이성에 대한 철칙을 실

천해온 사람입니다.   

다음세대에게는 전혀 모범이 

되지 않는 허리우드 라이프스타

일을 쫒아가는 ABC 방송 The 

View에 나온 진행자들이 아내

를 진정 사랑하고 존중하는 라

이프스타일을 살아가고 있는 펜

스부통령을 이렇듯 조롱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

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수백만의 여자들이 남

자들에게 성적 학대를 받는다고 

일어나고 있는 이때 펜스부통령

의 행동은 이 시대에 참으로 모

범이 되고 존경받아야 할 철칙

임에도 불구하고 극히 왜곡된 

페미니즘과 여성운동에 사로잡

힌 사람들의 큰 조롱거리가 되

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도 개탄

할 현실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앞으로

도 이런 굳건한 신앙의 자세를 

견지하여 미국을 바로 세우고 

트럼프대통령을 계속 잘 보조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국가

로 회복되는데 귀하게 쓰임 받

는 귀한 인물이 되도록 기도 부

탁드립니다.  
sarahspring2009@gmail.com

마이크 펜스 부통령, 자신의 기독교 신앙을 비방한 자들에게 반응하다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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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아이마

크 - 하 자

족은 아프

가니스탄

의 중부 

산지에 거

주하는 소

수종족이

다. 이들

은 8개의 

부족들 중 하나이자 아프가니스탄

과 북부 이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차르 아이마크(Char Aimaq)족에 

속한다. 이들 부족 모두는 아이마

크(Aimaq)어를 사용한다. 이 언어

는 페르시아어에 속하지만 튀르크

어(turkic)의 어휘를 사용한다.

수년 동안 차르 아이마크 부족은 

여러 정부에 의해 이주하면서 흩

어지고 합쳐지곤 했다. 아이마크-

하자라족은 반유목민적(semi-

nomadic)으로 살아가는 부족으로 

바위투성이 산지를 자유롭게 여행

하며 다닌다. 이들은 무역통로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알려진 지역

에 거주한다. 여러 다양한 사람들

과 접촉하면서 차르 아이마크족들

은 혼합된 유산을 남겼다. 이들 중 

대부분은 소련의 침공 시에 또한 

잇따른 내전에서 아주 강하게 저

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삶의 모습

한때 아이마크-하자라족은 완전

한 유목민들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에는 특정 계절에만 이동하는 반

유목민이다. 많은 아이마크-하자

라 유목민들은 가뭄과 부식으로 인

해(erosion) 1950년대와 1960년대

에 농부로 전업했다. 이들은 원시

적인 괭이와 나무 쟁기로 밀, 포도, 

쌀, 보리, 귀리(oats), 멜론 그리고 

야채 등을 재배한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농업은 이들의 문화에 있

어서 부업으로 여겨지며 한 사람

의 재산은 그가 소유한 가축의 양

으로 결정된다.

아이마크-하자라족은 고기와 우

유, 지방과 치즈를 제공하는 가축

에게 매우 의존적이다. 동물의 가

죽은 또한 천막을 만드는데 이용

된다. 농사를 짓는 동안 아이마크-

하자라족은 마을의 돌집에서 거주

한다. 이들의 가축 떼들을 계곡에 

남겨 놓고 모아 놓은 곡식을 먹인

다. 봄과 여름에 이들은 산지를 다

니면서 천막에서 거주한다.

아이마크-하자라족의 사회는 가

부장적(patr iarcha l ,  male-

dominated, 남성중심)이면서 부계

(patrilineal, tracing ancestral 

descent through the males, 남성

을 통해 조상의 가계가 이어지는) 

사회이다. 핵가족은 사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는 대개 남자와 

부모, 부인 혹은 부인들 그리고 자

녀들로 이루어진다. 젊은 여자가 

결혼하게 되면 그녀는 그 남편 가

족의 일부분이 된다. 아이마크-하

자라족에서의 정체성은 가족과 씨

족에 기초한다.

아이마크-하자라족의 여자는 가

축 떼 돌보기를 돕기도 하지만 이

들의 주된 업무는 카페트를 짜는 

것이다. 각 부족 혹은 마을은 그들

의 어머니로부터 딸에게로 전수되

는 그들만의 유일한 패턴이 있다. 

식량이 부족할 때는 카페트 장사

로 벌어들인 돈이 아이마크-하자

라족의 유일한 생존 수단이 되기

도 한다. 카페트는 가축, 현금과 함

께 결혼의 지불금(혹은 지참금)으

로도 사용된다.

신앙

아이마크-하자라족은 헌신적인 

무슬림이다. 이들 대부분은 자신들

의 신앙을 이슬람의 가장 순수한 

형태라고 믿는 하나피 분파에 속

한다. 이들의 강한 이슬람 신앙은 

종종 기독교가 유일신관을 훼손했

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많은 무슬

림들은 꾸란에 인용된 구약의 이

야기들에 친숙하다. 이들 역시 자

신들의 영적 혈통은 아브라함에게

서부터 라고 주장한다.

필요로 하는 것들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시기

와 그 이후 미국과 다른 나라들은 

아프가니스탄의 "자유의 전사"들

을 위해 군사적인 지원을 했다. 오

늘날 이 나라는 정치적 전쟁과 인

권침해로 분투하고 있어서 그 지

원은 중단됐다. 전 국토가 소련과

의 전쟁으로 심각하게 훼손됐다. 

모든 마을은 파괴됐고 식량공급이 

위협을 받고 있다. 오늘날 아프가

니스탄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

라 중이 하나다. 안전한 식수란 거

의 찾아보기 힘들고 어떤 지역에

서는 여전히 전투가 지속되고 있

다.

아이마크-하자라족은 먼 거리에 

널리 퍼져있음으로 인해 복음을 듣

기가 어렵다. 현재 아이마크-하자

라족에게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없

다.

아프가니스탄의 아이마크-하자라족(AimAq HAzArA)

www.chpress.net

Internet News인터넷 뉴스 
미국 흑인, 백인·히스패닉보다 더 모범적 신앙생활 

미국 흑인이 백인·

히스패닉보다 모범적

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기독교인 비율도 

이들 인종보다 1.5배 

이상 높았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흑인의 종교 실태를 분석해 최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독교를 믿는 미국 흑인 비율은 10명 

중 7명꼴(71%)로 백인(48%)의 1.5배, 히스패닉(27%)

의 2.6배에 달했다. 가톨릭은 히스패닉(48%), 백인

(19%), 흑인(5%) 순이었다.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경

우는 백인(24%)이 가장 많았고, 히스패닉(20%), 흑인

(18%)이 뒤를 이었다. 흑인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백인이나 히스패닉보다 더 독실했다. 

‘신앙이 삶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까’라는 질문

에 흑인 4명 중 3명(75%)이 ‘그렇다’고 답했다. 히스패

닉은 59%, 백인은 49%로 나타났다. ‘매일 기도합니까’

에 대해서는 흑인(73%), 히스패닉(58%), 백인(52%) 

순으로 응답했고, ‘매주 예배에 참석합니까’에는 흑인

(47%), 히스패닉(39%), 백인(34%)순으로 답했다.

흑인이 기타 인종에 비해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하

고 있음에도 신앙에 대한 회의주의적 흐름은 이들 가

운데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퓨리서치센터가 종교지형도조사를 처음 실시한 

2007년 당시 흑인 중 ‘종교가 없다’고 답한 경우는 

12%였다. 이 비율은 2014년 18%까지 높아졌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장년층보다 종교에 관심이 없는 비율

이 더 높았다. 

전문가들은 과거 노예로 끌려왔던 흑인들이 자신들

을 탄압하던 백인들의 종교인 기독교를 더 열심히 믿

게 된 배경을 죄와 억압에서 구원하는 복음에서 찾는

다. 에머슨 파워리, 로드니 새들러 교수는 공저 ‘해방

의 기원’(The Genesis of Liberation)에서 “흑인 노예

들은 박해를 당했던 구원자 예수를 자신들의 처지와 

연결 지어 생각했다”며 “이들은 기독교 신앙을 통해 

하나님이 억압받는 자를 이 땅에서, 그리고 종말론적

으로 죄악과 학대자들로부터 구원하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고 말했다.

호주 교회의 이유 있는 항변 “차별금지법...”

동성결혼 합법화로 

모든 공적 영역에서

의 ‘동성애자’ 차별이 

금지된 호주에서 한 

대형교회가 이에 정

면으로 맞서 화제가 

되고 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

스주 시드니시에 위치한 힐송처치(브라이언 휴스턴 

목사)는 ‘성적 차별금지법’ 적용대상에서 빼달라고 호

주 정부에 정식으로 요청했다고 미국 기독교매체 크

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호주는 2009년 동성 

커플의 사실혼을 인정했으며, 2013년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금지법’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제정했다. 지

난해 12월에는 동성 간 결혼까지 합법화하기도 했다.

힐송처치는 연방정부에 보낸 청원서에서 “동성결혼

까지 합법화됨에 따라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이 위축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적으로 신앙인에 대

한 적대감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차별금지와 관련해 

종교적 신념에 따른 의사표현이나 활동이 (동성애 옹

호단체 등으로부터) 공격받고 있으며 이제는 종교적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고 개탄했다.

힐송처치는 오순절 계통의 호주기독교회

(ACC·Australian Christian Churches) 교단 소속으

로, 지교회를 포함해 매주 10만여명의 성도가 예배에 

출석한다.

호주에서 가장 큰 장로교단인 ‘호주 장로교회

(Presbyterian Church of Australia)’와 성공회 시드니

교구도 힐송처치와 뜻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

동성애자들의 법적 권리를 취소해 달라거나 신앙인을 

위한 특권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라며 “종교적 신념을 

근거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요구하는 종교적 자유에는 종교적 이유로 직

원을 고용하고 해고할 수 있는 부분도 포함돼 있다. 이

들은 “기독교학교 교목을 뽑으면서 기독교 신앙을 조

건으로 내세우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했다. 또 학교 예배당을 동성애 결혼식에 사용하지 않

을 권리도 요구했다. 종교적 자유를 보호해 달라는 요

구는 지난해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기 직전, 몇몇 교회

에 의해 주장되기 시작했다.

브라이언 휴스턴 목사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돼도 

성경적 결혼에 대한 개인적 견해는 바뀌지 않을 것”이

라며 “종교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으로 당연

하게 지지받아야 한다”고 했다. 특히 “결혼과 관련해 

기독교인에게 신앙적인 타협을 요구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분노한 미 십대들 '#미 넥스트' 운동

17명의 목숨을 앗아

간 미국 플로리다 고

교 총기 참사 이후 미 

전역에서 총기규제를 

촉구하는 10대 학생들

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꼭 이번 참사가 

아니더라도, 최근 미국에서 학교를 배경으로 한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르면서 무고한 학생들이 희생양이 

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천 명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강력한 총

기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풀뿌리 운동으로 진화했다. 성폭력 고발 캠페인인 

'#Me Too'를 차용한 '#Never Again(두 번 다시는 이

런 일이 없기를)', '#Me Next?(다음번엔 내차례?)' 등

의 해시태그도 등장했다.

18일 BBC에 따르면 이번 사건이 발생한 파크랜드 

소재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교에 재학 중인 알렉

스 윈드는 친구 넷과 함께 'Never Again' 캠페인을 시

작했다. 윈드는 "19살이 술은 살 수 없지만, 전쟁무기

인 AR-15을 살 수 있다는 건 단언컨대 말이 안 된다"

고 꼬집었다.

최근 잇따른 학교 총기난사 사건에서 반자동 소총

인 AR-15이 종종 범행도구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면서 판매 규제 논란이 불붙는 가운데, 미국에서 주류 

판매 제한 연령보다 AR-15 판매 제한 연령이 더 낮은 

사실을 꼬집은 것이다. 이들은 오는 3월 24일 '우리의 

생명을 위한 행진'을 할 예정이다.

코네티컷 주에 사는 레인 머독(15)은 1999년 컬럼바

인 고교 총기 난사 사건 발생일(4월 20일)에 총기폭력

에 반대하는 '전국 고교생의 도보 행진'을 위한 온라인 

청원을 시작했다. 현재 서명자 수는 5만5천명을 넘어

섰다.

뉴욕주의 펠햄에 거주하는 고교생 바이얼릿 매시 베

레커는 누구라도 다음번 총기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환기시키는 뜻에서 '#미 넥스트?' 캠페인을 고

안했다. 온라인에는 '#미 넥스트' 문구와 함께 찍은 사

진과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끔찍한 사건 현장을 직접 목도했던 학생은 미 일간

지 뉴욕타임스(NYT)에 글을 보내 "친구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교 1학년생이라고 소개

한 크리스틴 야레는 사건 당시 수업이 끝날 때 즈음 소

방 벨이 울렸고, 처음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다가 선

생님의 지시에 서류뭉치로 가득한 벽장에 숨어있었다

고 회상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는 '총격범 대응 훈련'

인 줄 알았다고 했다.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 휴대전화엔 자신의 안부를 묻

는 가족과 친구들의 메시지로 가득 찼고, 인터넷 뉴스

를 검색해 불과 50피트(약 15미터) 앞에 총격범이 있

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

야레는 작은 벙커 안에서 한 시간쯤 공포에 떨고 나

서야 구조됐다. 그는 이 사건이 여전히 영화 같고, 악

몽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 당파를 넘어 이런 일

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며 "더 강

력한 총기규제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이런 일

이 당신과 상관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다음번엔 

당신 가족, 친구, 이웃이 될 수 있다. 어쩌면 당신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미 민주·공화, 이민법 ‘진전된 합의안’ 도출

‘셧다운 메이커’ 

이민법을 개정을 두

고 미국 의회가 진

전된 합의안을 도

출했다. 공화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

들이 도널드 트럼

프 대통령의 요구까지 일부 수용한 절충안을 만들어

내면서 이민법 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

다.

의회전문지 더힐 등 현지 언론들은 여야 온건파 

상원의원 모임인 ‘상식 연합’(Common Sense 

Coalition)이 진전된 이민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고 보도했다. 불법체류 이민 청년 ‘드리머’ 180만명

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하고, 향후 10년 동안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등 국경안보 비용으로 250억 

달러을 책정하는 등이 주요 골자다.

상식 연합은 공화당 8명과 민주당 8명, 무소속 1명 

등 17명이 소속돼 있다. 이들은 민주당의 기본 요구

사항을 지키면서 멕시코 국경장벽 등 트럼프 대통령

의 핵심 요구사항들을 일부 수용하는 선에서 타협안

을 도출했다.

공화당 소속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합의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 ‘4개

의 기둥(four pillars)' 상당수가 반영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마련해주길 원하는 멕시코 장

벽 건설 예산 250억 달러는 양당 합의에서 ’향후 10

년‘으로 시한이 조정됐다. 가족 초청 이민 대상은 축

소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요구 수준보다는 완화시켰

다. 트럼프 대통령이 폐지하려했던 비자 추첨제는 현

행 유지를 합의했다.

하지만 양쪽 진영에서 벌써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어 의회 통과와 백악관 서명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한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

는 이번 합의안에 대해 “거대한 사면”이라고 비난했

다. 불법 이민청년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반대급

부로 국경 안보 등에서 얻어낸 것이 별로 없다는 이

유에서다. 벌써 백악관이 합의안 반대를 위해 의회

에 물밑 작업을 벌이기 시작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양당의 잠정 합의안에 대해 벌써부터 불만의 목소

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 관

계자는 이번 합의안을 “거대한 사면(giant amnesty)”

이라고 비난했다. 국경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대폭 양

보를 하면서 불법청년들에게 시민권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상원을 통과한다고 해도 공화당 강경 보수파의 하

원 반대표를 넘어서긴 어렵다는 관측도 많다. 트럼

프 대통령 또한 이날 자신이 요구한 사항들이 반영

되지 않은 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

다.

이민법 개정안은 오는 3월 5일 전에 의회 표결과 

백악관 서명을 완료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

난해 9월 ‘불법청년 추방 유예(DACA)’ 폐지를 선언

하면서 제시한 6개월 시한이다.

미 의회 토론회서 이름불린 ‘천재 스노보더’ 클로이 김

평창 동계올림픽

에서 금메달을 딴 ‘

천재 스노보더’ 클

로이 김(18·사진)이 

미국 의회의 이민

법 논쟁에 소환됐

다. 클로이 김은 미

국에 이민 온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미국 국

적자다.

민주당 상원 원내부대표 딕 더빈 의원은 13일 상

원 이민개혁 토론회에서 평창을 들썩이게 한 클로이 

김의 금메달 소식을 언급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

부의 반(反)이민 기조를 비판했다고 뉴욕데일리 등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더빈 의원은 클로이 김의 부모가 특별한 재능을 

지닌 딸을 지극 정성으로 뒷바라지해 금메달리스트

로 길러냈다고 소개했다. 이어 “클로이 김 가족 이야

기는 미국에 많은 돈을 가져오지도 않고, 때론 영어

에도 익숙지 않은 수많은 이민자들과 닮아 있다”며 “

그들은 오직 더 나은 삶과 우리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마음으로 이곳에 왔다”고 말했

다.

또 “클로이 김의 이야기는 미국 이민의 이야기”라

며 드리머(불법체류 이민2세대)를 포함해 이민자들

에게 미국을 열어두는 것이 서로 ‘윈-윈’임을 상기시

켰다. 이민 억제 정책이 계속되면 1982년 단돈 몇 백 

달러를 들고 미국에 건너간 아버지 김종진씨와 클로

이 김 같은 성공 스토리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비

판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영어구사력과 기술에 따

라 차등 평가해 이민을 받으려 한다며 “부와 재능을 

갖고 오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영국 BBC 방송은 한국에서도 스타 반열에 오

른 클로이 김을 두고 한국 네티즌들이 자조 섞인 반

응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BBC는 “클로이 김 아

버지는 딸의 금메달 획득을 ‘아메리칸 드림’으로 묘

사했지만, 일각에선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금메달을 

딸 수 없었을 것’이라는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

다.

특히 “클로이가 한국에서 자랐다면 종일 셔틀버스

를 타고 학원 뺑뺑이나 돌고 있었을 것”이라는 냉소

적인 소셜미디어 글이 대표적 사례로 소개됐다. 또 “

한국에서 자랐다면 평범한 직장여성이 됐을 것이다. 

한국은 재능을 블랙홀에 묻어두게 하는 나라”라는 

글도 전했다.

‘대동강 피란민 행렬’ 찍은 맥스 데스포 종군기자 별세

한국전쟁 당시 역

사적인 대동강 피란

민 행렬을 찍은 미국 

종군 사진기자 맥스 

데스포가 19일 104

세를 일기로 메릴랜

드주 실버스프링의 

자택에서 숨을 거뒀

다. 

뉴욕의 유대인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1933

년 AP 통신에 입사, 2차 대전 종군기자로 활동했다. 

종전 당시에는 미 해군 전함 미주리호에서 일본의 

항복문서 조인식을 찍어 역사에 남겼다. 

이어 한국전쟁에도 종군기자로 지원한 그는 1950

년 12월 4일 피란민 행렬이 미군 전투기의 포화에 

무너진 대동강 철교를 중공군을 피해 아슬아슬하게 

건너는 장면을 촬영, 이듬해 퓰리처상을 받았다.

다시 불 뿜는 시리아 내전

시리아 정부군이 

반군 지역에 집중포

화를 퍼부어 하루 만

에 어린이 수십 명을 

포함해 100명 가까

이 숨진 것으로 전해

졌다. 시리아 내전이 

다시 격렬해지는 모습이다.

시리아인권관측소(SOHR)는 19일 정부군이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의 반군 최대 근거지 동(東)구타 전

역에 공습과 로켓포 및 대포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

다. 영국 BBC방송은 지난 24시간 사이 최소 1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사망자 중에는 어린이가 

20명 이상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상자는 470여

명에 달한다.

라미 압델 라흐만 SOHR 소장은 “정부군의 집중 

공격은 동구타 내 모든 주거지역을 겨냥했다”며 “정

부군은 대량 폭격에 이어 대규모 지상 공격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동구타는 반군에 마지막 남은 거점으로 민간인은 

40만명 정도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군은 

2012년 12월부터 동구타 일대를 봉쇄하고 공습을 

벌여 왔다.

정부군과 동맹 관계인 러시아·이란·터키는 지난

해 동구타를 긴장완화 지대로 분류했다. 긴장완화 지

대에서는 당사자 간 전투는 물론 외국군의 공격도 

금지되며 주민들에게 구호품 지원 등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시리아 정부는 봉쇄를 풀지 않았

고 최근 들어서는 공세까지 다시 강화해 이달 초 4일

간 약 200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동구타 지역 한 의사는 DPA통신 인터뷰에서 “정

부 전투기들이 주거지역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을 쏘

고 있다”며 “우리 병원은 부상자로 가득 찼고 마취제

와 기타 필수 약품이 바닥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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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묵은 1908년 10월 경북 대

구에서 선종불가 법옹화상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16세에 기

독교로 개종하고 불타는 소망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곳은 교회뿐

임을 알고 어린 시절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일본의 교육가 신도양 선생에 관

한 기사를 읽고 1930년에 그가 세

운 일본 동지사 중학에 입학한 이

후 대학예과를 거쳐 1936년에 문

학부 신학과를 졸업하기까지 10년

간 공부했다. 1937년에 경북노회

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후 그는 대

구성경학교 교사와 계성학교 등 

기독교 재단 학교에서 교목으로 

활동하면서 청년운동을 시작했다. 

신사참배 거부로 어려워진 상황

에서 그는 1939년에 부인과 함께 

도미하여 1941년 오버런 대학 대

학원 신학부를 졸업하였다. 일본의 

진주만 기습을 당한 후 미국의 국

방성 초청으로 상항으로 이주하여 

‘미국의 소리’의 전신인 OWI에서 

일어방송을 의뢰받고 2차 대전 중 

부전선을 맡아 동남아지역을 향해 

일본의 만행을 규탄하고 일본군이 

항복할 것을 권유하는 방송을 

1948년 7월까지 담당했다. 이에 일

본은 궐석재판을 열어 김태묵에게 

사형선고를 내린다. 

그는 유학생 단체인 신도회에 참

여하였는데, 미국 정부로부터 나성

의 3백여 명의 일본인을 심문할 때 

통역을 맡았고, 일본어 서신 검열 

및 주미 일인단체의 1,200여명에 

대한 성분조사에도 협력했다.

오클랜드 한인교회

OWI에서 활동하던 때 박용학 목

사의 뒤를 이어 김태묵은 1944년 

2월에 해리슨 스트리트 520번지에 

위치했던 오클랜드 한인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다. 그 해 8월 그는 재

미 한인학생회 상항지회에서 ‘종교

정책의 구체안’을 발표했다. 그 해 

12월 24일 하오 8시에 동 교회에

서 성탄축하식이 있었는데 그의 

사회 하에 상항교회 김하태 목사

가 ‘빛과 어두움’이란 주제로 설교

를 하였고, 김덕순의 독창과 소년 

소녀의 노래들로 재미있는 순서를 

진행하였다.

김태묵은 1945년 7월 15일에 사

임하였다. 그 달 29일 하오 1시에 

오클랜드의 광동루에서 그의 전별

회 및 그의 뒤를 이은 임두화 목사 

환영회에서 김태묵은 ‘임두화 목사

의 계임을 기뻐합니다’라고 하였고 

임두화는 권설을 진술하였다. 이날 

교인들은 김태묵의 사임을 섭섭히 

여기면서 그가 1년 동안 오클랜드 

교회를 위하여 노력한 성적이 많

다고 했다. 

연회 보고에 따르면 박용학 목

사와 김창수 목사의 연이은 징집

에도 불구하고 김태묵은 의자와 

성만찬 상을 마련하였고, 분담금이

나 목회자 사례비를 지불할 정도

로 교인수가 증가했고, 공간이 협

소한 가운데도 불구하고 예배와 

한글학교를 진행했다.

하와이 한인기독교회

고국으로 귀국하려고 했지만 임

영신을 통하여 전달받은 가족의 

서신에는 일본에 의하여 어려움을 

당할 것을 염려하고 고국으로 돌

아오지 말 것을 권하자 김태묵은 

오클랜드 한인교회를 사임한 후 

하와이에 건너가 설교를 펴기로 

결심한다. 

그는 백발이 다된 교포들에게 “

일제의 멍에에 신음하는 조국 동

포들을 보다 못해 지쳐서 왔다. 더

욱이 여러분 모두가 일본말을 사

용하고 일본사람이 되어간다는 말

을 듣고 달려왔다”고 한 후 “조국

에서는 젊은이들이 광복을 위해 

지하운동을 하고 있으니 희망을 

가져달라”고 호소를 했다. 

그가 설교를 끝내고 강단에서 내

려서는데 흰머리의 노인이 다가와 

손을 덥석 잡고 “나 이승만이요”하

는 것이 아닌가, 그는 갑자기 눈물

이 날만큼 감격스러웠다. 초등학교 

1학년인 10살 때 상해 임시정부와 

이승만 박사에 대한 얘기를 자주 

들었고 상해로 망명한 친척도 있

어 이 박사가 늘 동경의 대상이었

는데 우연히 만나니 감격스러웠다

고 한다. 

광복이 되자 귀국하려 했으나 미

국 정부가 군사수송 때문에 2년간 

민간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없

다고 하여 그가 귀국할 수 없었다. 

그런데 그 해 12월 17일 가주 한인

유학생과 함께 귀국하여 군정 하

에서 경북 도지사였던 미군 아담

스의 보좌관으로 있다가 서울에 

올라와 입법위원회(국회)에서 일

어나는 모든 일을 러치 군정장관

에게 보고하는 연락원으로 활동했

다. 

하와이 고등법원으로부터 한인

교회가 2년 동안 분규상태에 있으

니 속히 수습하지 않으면 교회 문

을 닫도록 하겠다는 통보를 받자 

이승만의 권유로 1948년 7월에 이

승만이 개척한 하와이 한인기독교

회로 부임했다. 3개월 만에 교회 

분규를 해결했지만 얼마 후 그는 

6.25동란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그는 조국은 망하지 않는다고 설

교로 위로하고, 승전을 위한 기도 

및 구호금 모집운동을 벌여 고국

에 있는 교회에 보냈다.  

화부 한인감리교회 

김태묵은 1951년에 워싱턴으로 

이주하였다. 한국 외무부에서 파견 

나온 박원규와 유학생 고병철과 

함께 이승만이 출석했던 워싱턴

DC 16가에 소재한 폰드리 감리교

회의 소예배실을 빌려 화부 한인

감리교회를 개척한다. 

당시 모든 회중이 영어로 예배

드린다는 원칙하에 미국장로교회

가 한인교회 개척에 회의적이었던 

반면에 미국감리교회는 적극적이

었다. 그 해 10월에 32명이 모인 

가운데 김태묵의 인도로 첫 예배

를 드렸고 그 날 예배에서 드린 헌

금은 17.30달러였다. 그는 귀국 차 

1954년 3월에 사임하였고 오창희 

목사가 그 뒤를 이었으니 2년 6개

월간 본 교회를 섬긴 셈이다. 

독립운동과 동포 사랑

도미 후 유학생 시절에 김태묵

은 독립금을 기부했고, 1943년 11

월 상항 국치기념식에서 기도순서

를 맡았으며, 그 해 12월에 미영중 

3국의 카이로 회담 후 상항에서 개

최한 북가주 대한인 시국 대회 때 

기도 순서를 담당했다. 그는 상항

에 한인인민위원회를 창설하고 하

와이에 지회를 두고 5천여 명의 교

포로부터 매달 1인당 5달러를 모

금하여 6할은 중경의 임시정부에, 

4할은 워싱턴 외교위원부에 보냈

다. 

오클랜드 한인교회 목회 중 김

태묵은 1944년과 1945년의 오클

랜드 지방회 삼일기념식에서 ‘삼일

운동사’를 강연했고, 국치기념식에

서 기도순서를 맡았으며, 순국선열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담당했다. 뿐

만 아니라 그는 인구세와 군사운

동금 및 상항대표단 여비 의연금

을 냈다. 그리고 전쟁에 출정한 한

인 군인을 위한 기독교 자선사업

단체인 한족 출정군인친족회의 회

원으로 가입하여 도왔으며, 상항의 

고 장영신과 고 차정선의 장례식

에 부의금을 보냈다. 하와이에서 

목회하는 동안 김태묵은 국민회와 

동지회의 단합에 일익을 담당하였

고, 이들의 독립운동에도 관여하였

다.

상항한인연합장로교회

김태묵은 1954년 서울 남대문 

교회 목사로 부임하였다. 그는 중

앙신학교(현 강남대학교) 교장 

(1956-1957)과 YMCA 총무(1957

년)를 지낸바 있다. 4.19가 나자 그

는 도미하여 1960년에 조지 워싱

턴 대학에서 상담심리학을 연구했

고, 이듬해 워싱턴 웨슬레 신학원

에서 가정상담학을 연구했으며, 미

국 워싱턴 성 엘리자베스 정신병원

에 근무하면서 목회상담학을 수련

하였고, 뉴욕의 종교와 정신병학연

구소에서 다시 수업하였다. 그 후 

귀국한 그는 1968년에 한국정신위

생원을 창립하고 원장으로 있었으

며, ‘생명의 전화’를 시도했다.   

이후 김태묵은 도미하여 상항에 

거주했는데 상항한인연합장로교

회는 1979년에 그를 원로목사로 

추대하였다. 이정근 목사가 사임하

던 1980년 그는 임시목사로 추대

되어 김윤근 목사가 부임하기까지 

교회를 섬겼다. 그는 1994년 12월 

18일에 향년 86세로 상항에서 소

천했다.
damien.sohn@gmail.com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45. 김태묵(1908-1994년)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16세에 개종, 목사의 꿈 가진 후 부인과 도미, 오버런신학부 졸업

오클랜드한인교회, 하와이한인기독교회 담임...독립운동 적극 지원

미국과 한국 오가며 사역...1979년 상항한인연합장로교회 원로목사 추대

김태묵 목사

오클랜드교회 하와이 한인기독교회

워싱턴DC의 폰드리 감리교회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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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심삼일은 4천년된 인간의 습

관이다

신년 계획은 물거품으로 돌아가

기 마련이다. 아무리 야심차도, 공

들여 밑줄 쫙, 별표 세 개를 붙여

도 마찬가지다. 인간의 왜 결심은 

늘 수포로 돌아갈까? 이런 최대의 

난제에 대한 심리학자들의 답은 

싱거울 정도로 간단하다. ‘실천을 

미루는 것은 인간 본성’이라는 것

이다. 전문가들은 ‘인간은 원래부

터 늑장을 부리도록 만들어진 존

재’라고 주장한다.

작심삼일(A resolution kept for 

only three days)이라는 말이 있

다. 결심한 마음이 오직 3일간 유

지한다는 뜻이고 이는 3일 동안의 

일관된 마음자세가 변화의 시작이

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단, 3일간 마

음이 이리저리 요동친다면 3일이 

지나도 변화는 없으며, 일관된 마

음을 3일간 지속하여 변화를 꾀한

다는 조상의 삶의 지혜가 깃들어 

있다.

‘새해 결심’은 4000년 전 고대 

바빌로니아에서 시작된 것으로 전

해진다. 바빌로니아인들은 당시 

달력에 따라 새해가 시작되는 3월

이 되면 11일간 축제를 열었다. 이

들은 지난해 빌렸던 물건이나 도

구를 갚아 빚에서 벗어나고, 남에

게 덕을 얻는 것을 새해 결심으로 

삼았다. 고대 이집트·로마 사람들

도 ‘새해 결심’을 했다. 주로 적이

나 원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

용서’ ‘화해’를 구하겠다는 다짐이 

인기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유구한 전통을 

가진 ‘새해 결심’이 흐지부지되는 

이유는 뭘까. ‘신년 다짐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내 의지가 처음과 같지 않아서’가 

47.7%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다

짐을 지키지 위한 구체적 계획을 

짜지 않아서(24.7%)’, ‘주변사람들

과 상황이 나를 돕지 않아서

(12.3%)’ 등이 뒤를 이었다. 

재미있는 원인도 있다. ‘호르몬’ 

문제라는 것이다. 스트레스를 이

기는 부신피질의 방어 호르몬인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의 작용 기

간은 약 사흘 정도다. 새해 다짐을 

지키려면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수치가 

올라가면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

고 자연스럽게 포기라는 치유의 

과정으로 들어선다는 주장이다. 

목표를 널리 알려 공유하라

전문가들은 새해 결심이 작심삼

일로 끝나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

들에게 새해 목표를 널리 알리라”

고 조언한다. 시카고 드폴대학교 

심리학교수 조 페라리는 ‘신년 다

짐을 비밀로 유지하면 아무도 당

신의 목표를 확인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SNS 등을 통해 자신의 

목표를 공유한다면 사람들이 당신

의 다짐을 점검할 것이고 당신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손 놓고 있는 리더에게 쨍하고 

해 뜰 날은 오지 않는다. 손 놓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흔히 언젠

가는 어떤 일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곤 한다. 그런데 그 언젠가 라는 

날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

다면 그 일을 지금 바로 시작하기 

바란다. 언젠가 하겠다는 말은 하

지 않겠다는 말과 똑같다. 언젠가 

라는 날은 영원히 오지 않는 날이

다(One of these days is none of 

these days).

작심삼일을 극복하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 방법은 나 자신의 평범

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기 싫은 

마음이 들어도 푸시(push)하기보

다는 스스로를 격려해준다. 평범

한 사람에게는 언제나 욕심, 걱정, 

비교하는 마음이 가득하다. 결심

이 무너진 것에 대해 자책하면서 

스스로를 몰아치고 다그칠 때의 

스트레스는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이다.

두 번째 방법은, 언제나 평정심

을 유지하는 것이다.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할 때 동기가 굉장히 중

요한 요소이지만 동기에만 의존한

다면 무엇인가를 꾸준히 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1년 365일 동안 

항상 의욕이 가득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의욕이 있든 없든, 기

분이 좋든 안 좋든, 몸이 피곤하든 

피곤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평정심

을 유지하고 목표를 이루어 나가

라. 

세 번째 방법은, 목표를 작게 줄

이는 것이다. 목표 줄이기의 가장 

큰 장점은 시작에 대한 거부감도 

함께 줄어든다는 것이다. 시작하

기는 힘들지만 일단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리 어렵지 않다. 그

리고 신기하게도 항상 목표했던 

것보다 많은 양을 달성하게 된다. 

작은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

는 리더가 되기를 바란다. 

기회의 문은 밀어야 열린다

번지르르한 말보다는 실천이 중

요하다. 생각만으로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생각해둔 것이 있

다면 의미 없는 말만 되풀이 할 것

이 아니라 곧바로 실천에 옮기기 

바란다. 실천보다 더 강력한 의사

표시는 없다. 움직여라. 그래야 인

생이 변하고 사회에도 변화가 일

어난다. 실천이 말보다 낫다(Well 

done is better than well said).

기회란 손을 내민 자에게 떨어

진다. 기회라는 것은 기다리는 것

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야 하는 것

이다. 기회라고 생각되는 필링이 

오는 순간 과감히 그리고 재빨리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라. 머뭇거

리다가는 놓치기 십상이다. 기회

의 문은 밀어야 열린다(The door 

of opportunity is opened by 

pushing). 완벽만을 생각하며 계

획표만 끝임 없이 ‘새로 고침’한다

면 우물쭈물하다가 중요한 것들을 

모두 놓치게 될 것이다.

매월 새 출발하는 마음을 갖는 

리더가 되라. 월초에는 결심하고 

월말에는 결산하라. 그리고 잘못

된 것은 바로 고쳐라. 넘어지면 툭

툭 털고 일어나라. 계획된 길 외에 

또 다른 길도 있다. 현실적으로 불

가능한 것에 집착하지 말고 실행 

가능한 것으로 바꿔라.

마음과 생각이 왜 반복해서 흔

들리는 것일까?

먼저 인간의 깊은 무의식 속에 

불안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불안의 뿌리는 죽

음에 닿아 있다. 그런 불안에서 벗

어나기는 불가능하다. 그런 상태

를 벗어나는 순간이 있긴 한데 그

것은 무엇인가를 원하는 것을 얻

었을 때가 그렇다. 오랜 세월 알뜰

살뜰 돈을 모아서 자기 집을 장만

했을 때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

쁘다. 이와 비슷한 일들은 많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경우

에 즐거운지를 보면 답은 다 나온

다. 문제는 이런 것으로 기쁨과 평

화의 상태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기

쁨과 평화로 경험되었던 것들이 

순식간에 우리 손에서 다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걸 모르는 사

람은 없다. 오죽했으면 새옹지마

라는 고사가 나왔겠는가?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놀라운 기쁨으로 

경험했던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

나면서 평범한 일상으로 떨어진다

는 사실이다. 그 대상이 무엇이었

든지 그 결과는 다 마찬가지이다. 

이게 우리의 인생살이이기에 사람

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일상의 

반복 가운데서 일희일비 하면서 

살아간다. 기쁨과 평화와는 거리

가 점점 멀어진다. 삶의 진보가 일

어나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과 생

각이 왜 반복해서 흔들리는 것일

까? 

흔들리지 않는 내면세계를 소

유한 리더가 되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

4:7)는 말이 등장한다. ‘마음과 생

각을 지킨다’는 말은 우리의 내면

세계가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뜻

이다. ‘마음’은 심장과 똑같은 단어

이다. 고대인들은 마음이 심장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일리가 있는 

생각이다. 고통스런 일을 당하면 

심장이 뛰고 답답해진다. ‘생각’은 

인간의 의식을 감당하는 요소이

다. 

생각은 그 사람을 움직이는 지

렛대이고, 사람은 마음먹은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세계관이다. 나는 이 글을 

읽는 리더들이 생각을 통해 바른 

인생관을 갖고 믿음을 통해 하나

님의 평강을 누리기를 소망한다.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다면 그 일을 지금 바로 시작

하기 바란다.
sondongwon@gmail.com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 느꼈다면 지금 바로 시작해야
자신의 평범 인정하고 격려, 평정심 유지, 목표 줄이기로 극복

리더십 코멘터리 (59)

손 놓고 있는 리더에게 쨍하고 해 뜰 날은 오지 않는다

손동원 박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리더십학자)

영성칼럼

하나님의 평생 동행 예배자가 최상의 성공인생-솔로몬 묵상(4)

이희녕 사모
(프린스톤한인교회)

사랑하는 주님! 오늘 다시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누릴 것이 

없도록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이 생에서의 원도 없이 누리

다 간 인간 솔로몬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솔로몬은 인

간 모두가 바라는 모든 것을 소유해본 최상의 인간이었습

니다만, 다 해보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그저 그래도 여

호와를 경외함이 인간됨을 누리는 최상의 길이라고 고백하

는 것으로 그칩니다.

솔로몬을 바라보는 저의 마음은 고난도 어떤 일말의 고민

도 없이 주어진 행복이 그자 계획대로 아름답게 만들어 꾸

며놓은 인조 정원을 바라보는 그런 기분입니다. 세계 최상

의 정원사가 최고의 자료로 꾸며 놓는다 해도 하나님의 자

연스레 창조하신 자연미에 감히 게임이 되겠습니까?

십자가에 동참 없는 영광은 속이 빈 허풍선이 영광입니

다. 그러고 보면 너무도 오랜 세월을 성공 목회라는 헛된 우

상 숭배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주위를 보며 자신만이 실

패한 쳐진 인생인 것처럼 좌절하고 속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심히 보기 좋으셨고 힘

들고 고달파도 주님의 손길에 다듬어지고 주님의 마음에 

합해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주님을 기쁘게 해드렸을 것인

데 말이지요. 주님, 당신은 내가 당신 가까이 가는 것을 기

쁘다하시는데 나는 내가 보기에 흡족한 결과가 보이지 않

는다고 그토록 오래 쓴 마음가운데 속고 살았으니까요. 비

록 내 손에 쥐어진 것 눈에는 크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어제

의 어려웠던 시절로 인해 생명주신 주님-. 주님의 깊으신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리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 찬송토록 은혜로의 눈이 떠진 것이 너무도 

큰 영광입니다.

못난 것을 어두움의 길에서 구원하시고 밖으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열심으로 주님을 모르는 이들을 불러내는 일에 

헌신하게 하시며, 안으론 주님의 자녀로 합당치 못난 성품

들을 불같은 연단가운데 녹여내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

은 거룩한 나라로 빚어내시어 당신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

들어 내셨습니다. 

주님의 만지시는 그 손길을 흠모합니다. 주님의 모든 것

을 전심으로 기뻐하며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코람

데오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감이 인간 최상의 

행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기쁨, 나는 주님의 쁄

라! 주님을 누리는 신부됨이 최대 영광입니다. 이제 제게 임

한 그 엄청난 은혜를 어찌 혼자만 가지고 누리리이까? 

어두운 길에서 불러내어 이 기이한 은혜에 들어가게 하

신 당신의 아름다운 덕을 주님을 섬기는 길에 주님의 이름

으로 일컫는 주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악한 길에서 스

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주님을 구하여 죄사함 받고 고침

을 받도록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널리 선전 하리이다. 전

심으로 주의 길을 따르리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의 모든 시선을 오직 주님께 고정

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결단합니다. 성령님! 저의 결단 기도

를 이루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heenlee55@hanmail.net



2018년 상반기 GMS(Global 

Mission Society) 소속 장기 선교

사 14명이 미주 OMTC 훈련원을 

통해 탄생됐다.

GMS 미주 OMTC는 제 5기 선교

사 훈련 5주 과정을 모두 마치고 2

월 8일 오후 3시 GMS 선교사 임명

식을 가졌다.

GP센터(Anaheim) 예배실에서 

거행된 임명식에는 한국 GMS 본부 

김찬곤 이사장, 조용성 GMS 선교

총무 그리고 미주 OMTC 이사회 

이상돈 서기, 문상무 총무, 민찬기 

회계, 조동원 이사, 정영기 이사가 

참석했고, 미주 지역에서 미주서부

노회 박종대 노회장과 GMS미주지

부 김영록 지부장과 임원들이 참석

해 말씀과 축사 및 격려사로 신임 

선교사들을 축하하고 용기를 북돋

아줬다. 

조용성 총무 선교사는 창세기 5

장 24절을 본문으로 “에녹을 본 받

는 믿음을 소유하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참석자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번 훈련에는 총 16명의 사명자

들 이  참 여 했 으 며  애 너 하 임 

GP(Global Partner) 센터에서 3주 

동안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

일 집중훈련 방식으로 진행됐다.

훈련강사로는 GMS 김찬곤 이사

장, GMS 조용성 선교총무, 미주 

OMTC 이사 이상돈 목사, 문상무 

목사, 민찬기 목사, 조동원 목사, 정

영기 목사와 OMTC 훈련원장 이병

구 선교사를 포함, 풀러신학대학원

의 박기호 교수, SOMA대학 총장 

이광길 교수, 이상훈 교수, 그레이

스신학교 박시경 교수, GMU 조나

단강 교수, 현 KWMC 사무총장인 

이승종 목사, GP 미주대표 김숭봉 

선교사, 미주 OM대표 김일권 선교

사, 미주 고신선교회 대표 김해진 

선교사, GMS 미주지부장 김영록 

선교사, GMS 중미지부장 김선근 

선교사, 김기동 목사, 남가주사랑의

교회 선교담당 이근 목사 등 20여

명이 예비선교사들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GMS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이 세운 글로벌 선교단체이며 현

재 98개국에 2,543명 이상의 선교

사를 파송한 한국 최대의 선교단체

이기도 하다. 한편 이번에 장기 선

교사 임명장을 수여한 명단은 다음

과 같다.

△미주: 이상훈, 안양, 김요한, 전

데보라, 최인희, 송민주 △캐나다: 

이승훈, 권진, 이상열 △과테말라: 

이종호, 유혜련, 김대섭 △아이티: 

정광 △장기훈련 수료자: 이열 △

단기훈련: 장재윤, 윤정산 선교사.
<기사제공: GMS 미주 OMTC훈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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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현선교교회 민종기 담임목사

의 저서 ‘목회세습, 하늘의 법정에 

세우라’ 출판기념회가 18일 오후 2

시 본 교회 벧엘실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민종기 목사는 “책이 나올 수 있

도록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

린다”고 운을 뗀 후 “15년 만에 갖

는 안식년에 청교도 학자인 리처드 

뱁스터에 대해 배워야겠다고 생각

했다. 하지만 3월19일 명성교회 세

습결정 소식을 듣고 큰 분노가 생

겼고 주제를 바꾸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민 목사는 “20년 전 서울 충현교

회 출석 당시 일어났던 세습과정과 

결과가 생각났으며 동일한 일이 발

생하게 돼 화가 났다”고 말했다. 

그는 “세습에 대한 성경적인 정

의를 어느 누구도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 같아

서 이 책을 쓰게 됐다. 책이 나올 때

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분

들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

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인철 장로(충현선교교회 당회

서기) 사회로 시작된 출판행사는 

황혜경 집사가 축가를 불렀으며 김

충한 목사(KAPC서남노회장)와 금

병달 목사(율목회 회장)가 축사하

고 손봉호 교수, 배용하 목사, 권연

경 목사, 박득훈 목사가 영상으로 

축사했다. 

이어 박문규 학장(캘리포니아인

터내셔널대학교)과 이상명 총장(미

주장신대학교)이 서평했으며 민종

기 목사가 감사인사를 전했다. 

한편 출판행사가 열리기전 저자

사인회를 가졌으며, 사인회를 마친 

후에 열린 감사예배는 고승희 목사

(아름다운교회 담임) 인도로 시작, 

손수웅 장로(제41대 남가주교협 이

사장)가 기도하고 아슈레이 남성중

창단이 특송했다. 

이어 송정명 목사(미주평안교회 

원로)가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 하

라’(마5:37)는 제목으로 설교했으

며 이정근 목사(유니온교회 원로)

가 축도했다.
<박준호 기자>

은혜한국어재단(대표 홍연숙 교

수)는 멕시코 티화나 UABC대학에

서 설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설을 맞아 멕시코 UABC대학 티화

나 캠퍼스와 엔세나다 캠퍼스의 

한국어교사와 한국어반 학생들이 

한복을 입고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군만두, 산

적, 한과 등 한국음식 알리기, 부채

와 수묵화 그리기, 세배하는 시간 

등을 가졌다.

<기사제공: 은혜한국어재단>

본지가 주

최했던 세계

한 인 목 회 자 

세미나의 단

골 강 사 였 던 

림택권 목사

가 샬롯으로 

이주한다. 3

월 11일 샬롯장로교회(담임 나성

균 목사)에셔 말씀을 전하게 되는 

림 목사의 근황에 대해 나성균 목

사가 소식을 전해왔다.

림택권 목사는 비교적 일찍 도미

해 유학하고 시카고에서 이민 목

회를 시작했으며, 샬롯장로교회와 

동일교단인 “PCA 교단의 한인 원

로로서 많은 영향력을 끼친 교계

의 중진”이라고 소개하고, 특히 “

필라델피아한인연합교회를 시무

할 때는 한인사회만 아니라 미국사

회에서도 PCA 노회를 중심으로 영

향력을 행사하던 베테랑 목회자로, 

연합교회 시무 후 한국의 아시아

연합신학대학원의 총장으로 초빙 

받아 오랫동안 학교를 잘 섬김으

로 아시아 선교에도 큰 공헌을 했

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샬롯장로교회>

“세습에 관한 정의,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생각”

림택권 목사 샬롯으로 이주GMS 미주OMTC 5기 선교사훈련 수료식과 임명식

민종기 목사 ‘목회세습...’ 출판기념회

인물동정5주 과정 완료...장기 14명 등 총 16명

민종기 목사 ‘목회세습, 하늘의 법정에 세우라’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원안은 출

판기념회전 열린 저자 민종기 목사가 사인회에서 민 목사가 교인들에게 사인한 책을 증정하는 모습

여승훈 목사

GMS 미주 OMTC 5기 선교사 훈련 수료식과 임명식에서 참석자들이 단

체사진을 찍고있다

최근 한국 정치권에 자주 등장하

는 용어가 “통합”이다. 그런데 통

합이란 단어를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 자주 듣고 있는 것 같다. 쉽게 

통합이 해체되기도 하고 쉽게 다

시 재조직되기도 하는 정치권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많은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기도 하고 실망스러

워 한다. 필자는 질문을 던져본다. 

왜 그토록 자주 해체와 조직을 반

복하게 되는 것일까? 무엇 때문일

까? 아마 포장과 내용이 다르기 때

문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포장은 

통합인데 내용은 각각의 정치적 

계산이 다르기 때문이다. 포장의 

효과는 포장지를 걷어낼 때까지 

유효하다. 포장지를 걷어내면 그때

는 속에 있는 내용이 하나씩 나오

게 된다. 서로에게서 각각 다른 내

용이 확인될 때 또다시 해체의 길

을 걷기 시작한다. 포장지를 걷어

냄과 동시에 해체가 시작되는 셈

이다. 그래서 통합이 쉽게 조직되

기도 하고 쉽게 해체되기도 하는 

것이다.

나름대로 한국 사회의 지성층에 

속한 정치권이 그런 단순한 실수

를 반복하는 것을 보면서 기독교

의 관점에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

가 있어 보인다. 비록 세상에서는 

뛰어난 지성이라 할지라도 그리스

도의 진리의 관점에서 보면 마치 

유치원생이 유치원 놀이를 하는듯

한 유치한 논리에 함몰되어 있다

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통합이

라는 겉포장만으로는 결코 통합의 

결실을 거둘 수가 없다. 포장된 박

스 안에 내용물이 어떤 내용이 들

어가 있는가가 중요하다. 포장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다. 통합에 대

한 내용이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

는데 통합이란 포장으로 장식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늬만 통합

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는 통합

이라는 단어보다는 ‘연합’이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한다. 그리스도인

들과 교회 연합을 이루는 내용물

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밝히 드러

낸 말씀이 있다. “하늘에 있는 것이

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

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엡

2:10).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과 이

방인이 함께 섞여있던 교회로서 

서도 다른 사상과 다른 문화와 다

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

서 양자 간에 적지 않은 갈등이 있

었다.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연합을 이루는 유일한 길에 대하

여 시도 바울이 증거 하였다. 그것

은 “그리스도안에서”이다. 그리스

도안에서 라는 말을 함축하여 생

각해 본다면,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에 대한 같은 고백을 하며 그리스

도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통치하심에 대한 

같은 고백과 감격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충만한 상태를 말한다.

연합의 열매는 그리스도께 대한 

충만성 여부가 결정짓게 될 것이

다. 지금 현재 그리스도께 대한 충

만함의 정도를 가늠해 보면 내일

의 연합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지를 정확하게 진단해낼 수 있을 

것이다. 나무의 열매는 나무의 뿌

리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 나

무뿌리가 건강하여서 충분한 영양

분을 나무에 공급해주게 될 때 열

매는 저절로 맺히게 된다. 하나님

께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연합

을 통해서 한 가지 기대하시는 것

이 있다. 그것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열매 맺는 

자리에 이르는 유일한 길에 대하

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분으로 점

점 채워져 가는 것을 서로에게서 

볼 수 있게 될 때 그곳에는 성령께

서 맺게 해 주시는 연합의 열매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서 그분의 성분으로 점점 채워져

갈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한 가

지 현상이 있다. 그리스도의 성분

이 아닌 우리의 모난 천성적인 성

품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기 시

작한다. 그렇게 떨어져 나간 우리

의 모난 천성적인 성품의 자리에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의 결실이 맺어지게 

되는 것이다. 

기독교 안에서도 마치 정치권과 

같은 연합 운동(movement)을 벌

이는 경우들을 종종 보고 있다. 그

러나 기독교의 연합은 절대 운동

(movement)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라. 기독교의 연합을 운동

(movement)으로 추진한다면 잠깐

은 운동(movement)의 효과로 들

뜨는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연합이 깨어지는 소리를 더욱 크

게 듣게 될 것이다. 결국 연합의 비

밀은 어떤 “movement’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진 사람들의 

거룩한 변화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연합의 비밀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 안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어떤 장소이든지 참된 연합

을 이루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안

에서 통일”로 말미암는다.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그리스도의 충만함

으로 거룩한 변화의 길을 걷기 시

작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구성원

간의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이

루어지는 거룩한 변화에는 성격 

차이를 뛰어넘게 하고, 사상의 차

이를 뛰어넘게 하고, 문화의 차이

도 뛰어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

의 능력이 있다.

목회서신 

연합의 비밀 

GBC(사장 이영선 목사)는 ‘자두

와 함께하는 블레싱 콘서트’를 “김

밥의 가수에서 목사의 아내로 부르

신 이야기”라는 주제로 14일 나성

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 16

일 에브리데이교회(담임 최홍주 목

사), 17일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

승훈 목사), 18일 남가주사랑의교

회(담임 노창수 목사)에서 각각 개

최했다. 

14일 첫날 콘서트는 자두 사모가 

무대에 올라 자신의 이야기와 찬양

을 불렀다. 자두 사모는 “이번 콘서

트가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

다’라고 예기할 수 있는 증거가 되

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참여했다”

며 “가수활동하면서 법적인 문제로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다. 

세상은 계속 경쟁해야 하고 제 연

약함을 용납하지 않았다. 하지만 주

님은 ‘다 괜찮다’는 마음을 주셨으

며 예축할 수 없는 방법으로 문제

들을 해결해주셨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삶이 폭풍 가운데 들

어가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하나님은 자녀 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신다”고 말했다. 

자두 사모는 이날 “주는 완전합

니다”, “주님의 사랑”, “이렇게 노래

해” 등을 불렀으며 “대화가 필요

해”, “김밥” 등 그의 히트곡을 불렀

다. 

또한 CCM가수 허지애 자매가 찬

조 출연해 이날 콘서트를 빛내줬

다. 

공연은 진유철 목사의 축복기도

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GBC, ‘자두와 함께하는 블레싱 콘서트’ 성황

“김밥의 가수에서 목사의 아내로 부르신 이야기”

GBC 자두와 함께하는 블레싱콘서트에서 자두 사모가 찬양하고 있다

멕시코 티화나 UABC대학 설행사에서 한국어반 학생들이 한복을 입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은혜한국어재단 멕시코 티화나 UABC대학 설 행사 가져

미 국 장 로 교

(PCUSA) 동부한미

노회(노회장 장신옥 

장로)가 2월 12일 오

후 7시30분 뉴저지 

임마누엘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필

그림선교교회(담임 

양춘길 목사)의 교단탈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동부한미노회 측은 이날 교단탈

퇴에 대한 여러 쟁점들이 잘못된 

정보와 함께 이슈화가 돼 이를 바

로잡기 위해 양춘길 목사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으나 응답이 없기에 

단독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동부한미노회 노

회장과 사무총장, 필그림교회 행정

전권위원회(AC) 위원들, 기타 노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노회장 장신옥 장로가 회견을 시

작하며 한 기조발언의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동 노회는 동성애와 동성

결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죄로 규정한다는 것과 둘째는 필그

림교회가 ‘은혜로운 결별정책’에 

의해 재산을 가지고 교단을 나가지 

못한 책임은 양춘길 목사와 필그림

교회 리더십에 있다는 것.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부한미노회와 회원교회들은 

2014년 성명서를 통해 발표한 바

와 같이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하나

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죄로 규정한

다 △목사는 동성결혼의 집례를 거

부하고, 당회는 동성 결혼을 위해 

교회건물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

지 않는다 △미국장로교는 노회중

심의 정치체제를 근간으로 하여 운

영되는 교단으로 노회뿐만 아니라 

개교회가 신앙양심을 따라 신앙생

활을 하는 것을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노회측은 노회 리더십과 양

춘길 목사와 오간 여러 대화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양 목사가 

양측 간에 신뢰를 깨는 여러 일들

을 했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신

앙양심을 지키기 위해 교인들의 피

와 땀으로 이루어진 1200만불 짜

리 건물을 두고 교단을 나갔다고 

포장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갈 때

까지 다 가고 더 갈 수 없기에 손을 

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세상법정에서 재판과 교회를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노회측은 기자들에게 필그림교회 

교단탈퇴 일정표와 교단탈퇴 과정

에서 오간 각종 자료들을 제공했

다. 
<정리: 유원정 기자>

PCUSA 동부한미노회 기자회견, 동성애 반대 재확인

필그림교회 교단탈퇴 문제 밝혀



사순절 새벽기도회가 지난 14일 

‘재의 수요일’부터 시작됐다. 뉴욕

일원의 크고 작은 한인 교회들도 

사순절 특새를 시작하며 성도들과 

경건과 순종의 믿음을 더하기를 기

원하고 있다.

특별히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

국 목사)는 2월 19일부터 3월 31일

까지 매일 새벽 5시45분 사순절 서

원 새벽기도회를 갖는다.  

이번에 김성국 담임목사는 “천성

에 가는 길 험하여도”라는 주제로 

6주간에 걸쳐 총 36번의 설교를 한

다. 

1주는 “장망성에서 좁은 문까지”, 

2주 “좁은 문에서 십자가까지”, 3주 

“십자가에서 아름다운 집까지”, 4

주 “아름다운 집에서 헛된 도시까

지”, 5주 “헛된 도시에서 기쁨의 성

까지”, 6주 “기쁨의 성에서 천성까

지” 라는 주제 하에 각각 6번의 설

교를 통해 ‘21세기 천로역정’의 길

을 떠난다.   

첫날 김 목사는 “장망성의 무거

운 짐을 진 자”(사19:17-18, 시

38:4)라는 제목으로 순례의 길을 

떠나는 천로역정의 첫 발걸음을 뗐

다.  

한편 동전 모으기로 이웃돕기를 

계획한 교회들도 있다. 뉴욕감리교

회(담임 강원근 목사)는 매일 25센

트씩 40일간 10달러를 모으는 ‘’사

순절 사랑의 동전 모으기‘를 통해 

결식아동과 지역사회 이웃돕기를 

계획하고 있다. 

뉴저지 베다니연합감리교회(담

임 이기성 목사)도 사순절 동안 사

랑과 정성을 담은 저금통으로 기금 

모금을 한다. 

이외에 사순절 성경읽기, 성경공

부, 성경필사 등을 특별히 계획한 

교회들도 있다. 

또 교인들이 돌아가며 릴레이로 

금식기도를 하기도 한다. 인터넷과 

SNS 등 미디어 중독에 대한 우려

가 대두되는 현대에서는 단순히 먹

는 것을 절제하는 것 외에 미디어 

금식도 증가하고 있다.
<유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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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교계 게시판

‘목회자와 교회사역을 위한 컴퓨터 교육’
뉴욕교협 산하 뉴욕청소년센터가 주최하는 ‘목회자와 교회사역을 

위한 컴퓨터 교육’이 3월 5일부터 시작된다. 기초반과 중급반, 고급반

으로 나눠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11시, 11시 30분-12시30분

(월요일만), 오후 8-9시로 시간 순서대로 강의한다. 기초반은 컴퓨터 

기본과 스마트폰과 태블릿 기본을, 중급반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의 기본과 선교파일과 문서 편집관리, 파워포인트 프리젠테이션을, 고

급반은 일러스트와 포토샙 기본과 홈페이지 이미지, 이미지 합성과 편

집, 교회 디자인 등에 대해 배운다. 수업료는 기초반과 중급반은 한달

에 50달러, 고급반은 100달러다.

▲문의: (718)279-1313, (212)464-7812 김준현 사무총장

뉴저지한인목사회 개척교회 세미나
제 8회기 뉴저지한인목사회(회장 박근재 목사)가 주최하는 개척교

회 세미나가 2월 26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길교회 선교관

(432 Bergen Blvd. Ridgefield)에서 열린다. 세미나 제목은 ‘개척교회 

세미나’ 부제는 ‘너 진짜 목사냐?’, 강사는 손형식 목사(‘너 진짜 목사

냐’의 저자, 버지니아 필그림교회 담임)로 등록비는 무료다. 수강신청

은 뉴저지한인목사회 이메일(njkaca@gmail.com)이나 교육분과 한동

원 목사에게 연락하면 된다. 등록마감은 2월 22일. 점심식사와 책(‘너 

진짜 목사냐’)이 무료로 제공된다. 

▲문의: (201)519-8258

뉴욕실버선교학교 개강
뉴욕실버선교학교 제 26기 훈련이 2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10

주간에 걸쳐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식사를 하고 8시부터 10시까지 진

행된다. 장소는 뉴욕늘기쁜교회(담임 김홍석 목사). 등록비는 100달러. 

한편 단기선교는 5월 14일부터 19일까지 과테말라로 예정돼 있다.

▲문의: (917)963-9356 

한어담당 부목사 및 어린이 담당 사역자 청빙
워싱턴지구촌교회가 한어담당 부목사 및 어린이 담당 사역자를 청

빙한다. 한어담당 부목사 지원자격은 남침례교단(SBC)에서 인정하는 

신학교(M.Div)를 졸업하고 미국 취업이 가능한 자로 이력서, 신앙간

증문, 추천서 2통(전 사역지 사역자) 및 추천자 연락처, 최근 6개월 내 

설교 동영상이 필요하다. 어린이 사역자는 이력서(가족사진 포함), 신

앙간증문, 사역철학 및 비전서, 추천서 2통, 설교영상 1개가 필요하다. 

서류마감은 3월 4일.

▲문의: ikhobae@gmail.com 배익호 목사

평창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한

미 솔리스트앙상블과 CBSN올림픽 

합창단은 8일, 강릉반석교회(담임 

서석근 목사)에서 올림픽전야제 순

회공연을 성황리에 열었다. 

CBSN올림픽합창단은 이날 '주

님 나라 이루소서' '축복하노라' 

'Now Sing We Joyfully unto God' 

'주님' '시편 20편' 등의 합창곡을 

찬양했다. 세계적인 팝페라 가수로 

트럼프대통령 취임 축하무대에 섰

던 로즈장은 '도라지' 'Amazing 

Grace' 'You raise me up' 등의 곡

을 선사했다. 목관악기의 달인 제

시유는 플루트로 '사명'을 연주하

고 소프라노 색소폰으로 'Swing 

Gospel'을 연주하며 청중들과 함께 

호흡했다.

목사로서 전국노래자랑 연말대

상수상자가 된 화제의 인물 김태군 

목사(밀양별빛교회 담임)는 '향수'

와 '이 세상 지낼 동안에'를 감동 있

게 노래해 관중들의 환호와 박수갈

채를 받았다.

강릉의 성악전공 지휘자들이 모

여 구성된 TG남성합창단은 '십자

가'와 Funiculi Funicula'를 불러 

청중들의 환호를 이끌어냈고 반석

감리교회 찬양대는 '은혜 아니면'

을 은혜롭게 찬양했다. CBSN올림

픽합창단(솔로 로즈장)이 영어가

사로 된 '주기도문'을 부르며 평창

올림픽 강릉전야제 공연을 마무리

했다. 

한편 당초 선교올림픽을 지향하

며 공연에 참가한 CBSN올림픽 찬

양선교단원들은 인파가 많이 모이

는 강릉역과 안목 카페거리 두 곳

에서 찬양하고 영어와 한글로 된 

전도지를 나눠주며 복음을 전했다. 

대형버스로 전국을 순회하며 공연

하고 있는 이들 앙상블과 합창단은 

서울의 광림교회 장천홀 공연을 비

롯해 인천영광교회, 울산화봉교회, 

밀양별빛교회 등에서 수준 있는 공

연을 펼쳤다.
<기사제공: CBSN올림픽 찬양선교단>

대뉴욕지구한인장로연합회(회

장 김영호 장로)가 지난 15일 오전 

8시 뉴욕나눔의집(대표 박성원 목

사)에서 제 56차 목요조찬기도회

를 가졌다. 장로연합회는 이날 나

눔의집에 후원금 3백 달러 전달했

다.

이날 예배는 박성범 장로의 인도

로 대표기도 백달영 장로, 설교 박

성원 목사(“사랑의 종을 울려라”, 

고전13:1-13), 합심기도, 헌금특송 

장로중창단(인도 우화선 장로), 헌

금기도 송윤섭 장로, 인사 및 광고 

김영호 장로, 축도 박성원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특별 합심기도는 △뉴욕장

로연합회의 발전을 위하여(김영호 

장로 인도) △뉴욕나눔의집  홈리

스 사역을 위하여(우화선 장로 인

도) △미국과 고국 대한민국을 위

하여(이계훈 장로 인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이어 이보춘 장로의 식사기도 후 

나눔의집에서 정성껏 준비한 떡국

을 함께 나누며 사랑의 친교 시간

을 가졌다.

회장 김영호 장로는 “특별히 이

번 기도회는 소외되고 갈 곳 없어 

방황하는 노숙자를 위한 사역에 조

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후원금을 

전달한다”고 광고했다. 
<기사제공: 뉴욕장로연합회>

한미 솔리스트앙상블과 CBSN올림픽 합창단

퀸즈장로교회 등 사순절 새벽기도회 시작

뉴욕장로연합회 제 56차 목요조찬기도회

평창 올림픽전야제 순회공연

경건훈련...이웃돕기, 성경읽기, 금식 

뉴욕나눔의집 조찬대접...후원금 받아
제 3회 “사모들의 행복축제”가 2

월 12일부터 14일까지 2박3일 일

정으로 뉴저지 더블트리 호텔에서 

열렸다. 한국 지구촌교회(담임 진

재혁 목사)와 패밀리터치(원장 정

정숙 박사) 주관으로 여린 이 행사

에는 약 40여 명의 사모들이 참석

했다.

주 강사로는 진재혁 목사와 정정

숙 박사 그리고 이정애 사모(내리

연합감리교회).

사모들의 행사 등록이 시작되면

서, 한국 지구촌교회에서 온 2명의 

헤어 디자이너들이 사모들에게 무

료로 헤어 커트와 염색 등을 해줬

다. 

사모들을 위한 진재혁 목사의 감

동적인 설교가 있었으며 정정숙 원

장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여성”이

라는 주제 강의를 인도했다. 이정

애 사모는 “더 이상 다른 사람으로 

살지 말자”, “사모가 아닌 나로 살

자”는 내용으로 강의했다.

이날 사모들은 워십 댄스

(Worship Dance), 그룹 댄스 콘테

스트(Group Dance Contest), 롤 

프레이 콘테스트(Group Role Play 

Contest) 등을 통해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또한 웍샵과 소그룹 모임 등을 

통해 사모들의 아픔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짐으로 위로와 격려, 치

유와 회복의 시간을 가졌다.
<정리: 유원정 기자>

강사 진재혁 목사, 정정숙 박사, 이정애 사모

제 3회 사모들의 행복축제 성료
지구촌교회와 패밀리터치가 주관한 “사모들의 행복축제” 참석자들이 강사와 함께 기념촬영 했다.

강릉반석교회에서 올림픽전야제 순회공연을 마치고 출연진들이 기념촬영 했다.

퀸즈장로교회 사순절 서원 새벽기도회에서 김성국 담임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뉴욕장로연합회가 뉴욕나눔의집에서 열린 목요조찬기도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한인 포스퀘어교회 2018 연합 컨

퍼런스가 17일 오후 4시부터 9시까

지 더락한인교회(담임 박정기 목

사)에서 열렸다. 

정범수 목사(새소망교회)의 사회

와 빛나는교회 찬양팀의 찬양인도

로 시작된 저녁 컨퍼런스는 제리 

디어맨 목사(더락교회 담임)가 환

영사를 했으며 킴벌리 디어맨 목사

(더락교회 담임)가 강사로 나서 강

의했다. 

킴벌리 목사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목회자로 삼으셨다. 사

역을 하면서 3가지 질문이 떠오르

게 됐다”며 “첫째, 마가복음 5장의 

오병이어 사건이다. 당시 제자들은 

음식이 없어서 모여든 사람들을 돌

려보내려고 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을 앉게 하시고 무엇이 있는

지를 보게 하셨다. 물고기 두 마리

와 빵 다섯 개가 있음을 아신 예수

님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

셨다. 평범한 인간에게는 부족한 것

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충분하셨다. 

우리들은 우리가 가진 것들을 볼 

때 불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들로 인

해 풍족하게 하신다”고 말했다. 

킴벌리 목사는 “둘째, 요한복음 4

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길을 걸

으실 때 밭을 지나가신다. 그리고 

추수가 준비된 것을 보라고 하셨

다”며 “세상의 어지러운 일들 때문

에 교회에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

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줄어든 

걸 이야기하지만 이러한 때가 바로 

추수할 때임을 알아야 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9

장에 바울이 원했던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다. 바

울은 진리에 대해 양보하지 않았지

만 사람들이 예수님께 영접될 수 

있다면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있는 

자였다”며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됐다면 우리의 사역

과 방법을 바꿀 수도 있다. 그것은 

한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전

통보다 더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

다. 

한편 이날 첫 번째 강의는 정범

수 목사가 ‘칠복’(계1:1-3)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으며 두 번째 

강의는 박정기 목사가 ‘견고한 삶 

세우기’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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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
서부교계 게시판

한인기독교상담소 부모학교 세미나
월드미션대학교 부설 한인기독교상담소(KACC, 소장 김화자)가 3월 1

일부터 5월 3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 

LA 상담소(500 Shatto Pl. #608)와 오렌지카운티 부에나팍 상담소(7342 

OrangethorpeAve. #A103) 두 곳에서 10주 과정으로 부모학교 세미나를 

실시한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명, 당신은 부모입니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 세미나에서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부모-자녀간의 세대와 문화

차이를 극복하고 자녀들을 잘 이해하며 소통하는 기술들을 배우게 된다. 

등록비는 100달러.

▲문의: (657)529-1133

세계기도일 예배
미주한인교회여성연합회 남가주지부(회장 최순자 권사)는 2018 세계

기도일 예배를 3월 3일(토) 오전 10시 동양선교교회(담임 김지훈 목사)

에서 갖는다. 

▲문의: (714)398-7471

죽음준비 전문가 교육 및 소망포럼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장로)는 웰다잉(Well-dying)을 위한 

죽음준비 전문가 교육을 22일과 23일 오전 9시에 사이프레스에 위치한 

소망소사이어티(5836 Corporate Ave #110)에서 갖는다. 등록비는 250달

러. 또 24일(토) 오전 10시30분, 베델한인교회 비전센터(담임 김한요 목

사)에서 제4회 소망 포럼을 갖는다. 

▲문의: (562)977-4580

풀러신학대학원 한국어학부 개원식
풀러신학대학원(총장 마크 래버튼 박사) 한국어학부 개원식이 26일(

월) 오후 1시40분 본교 Travis(대강당)에서 열린다. 

▲문의: (626)396-6011

CRC CLA Classis
북미주개혁교회(CRC) 교단 노회모임이 27일(화) 오전 9시부터 오후 2

시까지 또감사선교교회(담임 최경욱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323)225-9191

샌디에고연합감리교회 말씀묵상 컨퍼런스
샌디에고 연합감리교회(담임 이성현 목사)는 말씀묵상 컨퍼런스를 ‘예

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주제로 3월 3일(토)과 4일(주)에 갖는다. 강사는 

류계환 목사(UMC한인총회 선교총무)이며 일정은 3일 오전 6시(말씀집

회), 오전 7시30분, 오전 8시(이상 세미나), 4일 오전 8시와 11시15분(말

씀집회), 오전 9시45분, 오후 1시15분(이상 세미나).

▲문의: (858)279-9191

박트리오(바이올린 박윤재, 피아

노 박선규, 첼로 박수정) 결성 20주

년 기념 연주회가 18일 오후 6시30

분 윌셔연합감리교회(담임 황기호 

목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영김 연방하원의원 후보이자 전 

가주하원의원의 축하인사로 시작

된 연주회는 박트리오가 무대에 올

라 ‘승전가’, ‘사랑의 기쁨’, ‘아리랑 

판타지’, ‘Por Una Cabeza’ 등을 연

주했다. 

또한 피아니스트 아이린박이 박

트리오와 함께 B Rosstte(드리마 ‘

하얀거탑’ OST)를 연주했으며 

Radetzky March Op.228을 연주할 

때는 관객들이 박수를 치며 함께하

기도 했다. 

이날 연주회는 Souls of Seoul 

합창단이 찬조 출연해 수준 높은 

연주를 선보였으며 해금연주자 천

재상(국악앙상블 ‘우드노트’ 리더)

와 박트리오의 어머니 김경선 교수

(국립군산대학교 명예교수, 한국 

피아노학회 이사)가 찬조 출연해 

이날 연주회를 빛냈다.
<박준호 기자>

박트리오 20주년 기념연주회 성황

박 트리오(바이올린 박윤재, 피아노 박선규, 첼로 박수정) 결성 20주년 기념 연주회에서 박트리오와 이날 찬

조출연한 소울스 오브 서울 합창단이 함께 공연을 한뒤 청중들에게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받고있다

Souls of Seoul, 천재상, 김경선 등 찬조출연

한인가정상담소와 뱅크오브호프

가 한국의 명절 설(16일)을 앞두고 

한인 타운에 있는 OMC 유치원&

킨더가튼을 방문, 학생들을 대상으

로 재정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강의와 액티비티로 

나눠 진행됐으며 재정교육 강의 시

간에 학생들은 한국의 명절인 설에 

받는 세뱃돈의 현명한 사용법에 대

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뱅크오브호프 직원들은 ‘돈은 지

출(Spend), 저축(Save), 기부(Give)

인 3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으

며 이 3가지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

는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후 학생들은 저축 체험을 해보

기 위해 모의 은행으로 만들어진 

강의실로 이동, 선생님들에게 세배

를 한 뒤 세뱃돈을 받아 은행에 입

금하고, 저축하는 실습을 했다. 

또 뱅크오브호프 직원들과 함께 

돼지 저금통을 만들며 저축의 중요

성을 되새겨 보는 시간도 가졌다. 

뱅크오브호프는 가정에서도 재정

교육이 함께 이뤄지길 바라며 각 

학생들에게 세뱃돈 3달러를 전달

했다. 

한인가정상담소 카니정조 소장

은 “설을 앞두고 뱅크오브호프와 

함께 커뮤니티 학생들을 위해 재정

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서 의미가 

있었다”며 “아이들이 돈을 지출, 저

축, 기부 등 3가지 방법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혜나 원장(OMC유치원)은 “한

인가정상담소와 뱅크오브호프에서 

나와서 지출, 저축, 기부에 대해 강

의했는데 아이들이 강의를 들은 것

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저금통 만

들고 은행실습을 통해 배운 것을 

적용할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한인가정상담소와 뱅크오브호프, 재정교육 

한인가정상담소와 뱅크 오브 호프가 한인타운에 있는 OMC유치원_킨더

가튼을 방문,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정교육을 실시하였다

OMC 유치원&킨더가튼 아이들에게

강사에 킴벌리 디어맨, 정범수, 박정기 목사 

한인 포스퀘어교회 2018 연합 컨퍼런스

한인 포스퀘어 교회 2018 연합 컨퍼런스에서 더락교회 담임인 킴벌리 디

어맨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찬양사역자 허지애 자매의 축복

송 ‘우리 약속해(Our Promise)’ 음

원이 최근 출시됐다. 

허지애 자매는 “감사함으로 결혼

을 축복하는 노래를 나눠 드리게 

됐다”며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된 

가정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곡을 

불렀으며 가사 중 ‘기억해요 지금 

이 감격 늘 간직하면서 그 분의 마

음 나눠요 그분의 사랑 나눠요’라

는 노래처럼 주님의 마음이 나눠지

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말

했다. 

지난 2010년 열렸던 오디션 프

로그램 '위대한 탄생' 출신의 허지

애 자매의 ‘우리 약속해’는 ‘Where 

is my Man’과 ‘주님 말씀만이’에 

이은 세 번째 음원이며 유투브

(https://www.youtube.com/

w a t c h ? v = - V K E B b U x _

A8&feature=youtu.be)를 통해 감

상할 수 있으며 음원사이트

(https://store.cdbaby.com/cd/

geeaehuh4)에서 구입할 수 있다.
<박준호 기자>

김완중 LA총영사는 12일과 13

일 양일간 라스베이거스 지역을 방

문해 동포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순

회일정을 소화했다. 

12일에 열린 간담회에서는 한국

전 참전비 건립 관련 협의 및 라스

베이거스 지역 한글학교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고, 13일에는 당관의 

순회영사와 동행해 협력단체와 민

원인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순회영

사 서비스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13일 오후에는 한인 입양아 6명

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한인 입양아

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한

인 입양아, 특히 미국 시민권 미취

득 한인 입양아들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과 정책을 설명했

다.

<기사제공: LA총영사관>

찬양사역자 허지애 자매‘우리 약속해’음원 출시

김완중 LA총영사 라스베이거스 순회 
김완중 LA총영사가 라스베가스 지역을 방문하여 동포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순회일정을 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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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의 중구난방식 통일선

교 전략을 일원화하기 위해 주요 

통일선교단체 및 교계 북한아카데

미 대표들이 머리를 맞댔다.

㈔평화한국(대표 허문영)은 19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통일선교 

교육 과거와 미래: 방향과 방법’ 주

제로 ‘제1회 평화한국 통일 콜로키

움’을 개최했다. 콜로키움은 통일선

교단체가 가칭 ‘통일선교교육협의

회’를 결성해 일관된 통일선교 전

략을 짜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엔 

예수전도단 북한선교전략학교, 하

나의코리아㈔, NK비전센터 등 통

일선교단체 및 북한아카데미 관계

자 12명이 참석했다.

이날 ‘북한선교교육의 현황과 당

면과제’를 발표한 예수전도단 북한

선교전략학교장 조요셉 목사는 이

념 편향적이고 일관성 없는 한국교

회 통일선교전략을 지적했다. 조 목

사는 “개교회나 통일선교단체가 제

각각 북한·통일선교를 진행해 이념

별로 통일선교전략이 나뉘어 효과

는 미미한 채 인적·물적 손실만 과

다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운을 뗐

다. 이어 “이는 한국교회가 북한사

회의 특성을 잘 모른 채 물량 위주

의 선교를 펼쳤기 때문”이라며 “북

한·통일선교단체 간 협의체를 구성

하고 북한아카데미 교과과정을 통

일해 통일선교 전략 및 교육을 체

계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이유가 여

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허문영 대표는 ‘새로운 통일정책 

통일 3.0’ 발제에서 한국교회가 추

구해야 할 통일 방안을 제시했다. 

허 대표는 “한국교회는 무력이 아

닌 평화로, 일방적 편입이 아닌 쌍

방 합의를 거친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며 “‘선 국민통합 후 국가통

일’ 방식을 적극 모색해 ‘성경적 영

성대국’을 이루는 데 그리스도인이 

기여하자”고 제안했다. 또 “평창 동

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완성

해 한반도 및 세계질서를 평화적으

로 바꾸는 시발점으로 만들자”며 “

이를 위해 통일선교단체가 국가 안

보, 대북관계 및 주변국 외교, 빈부

격차 해결 등 국가 당면 과제를 위

해 뜻 모아 기도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협의체 정체성

과 운영 방안, 통일선교 교육 방향 

및 재원마련에 관해 토론하며 이견

을 좁혀나갔다. 협의체는 추후 모임

을 열고 북한 재건과 북한 복음화

를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

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100여년 전 파란 눈의 선교사들

에게 한국의 설날 풍경은 어떻게 

비쳤을까. 한국 땅을 밟은 초창기 

선교사들이 편지와 일기 등으로 남

긴 문헌에는 서양에선 볼 수 없는 

독특한 새해맞이 풍습이 낯설면서

도 흥미롭게 묘사돼 있다. 미신적 

요소로 느낀 선교사도 있는가 하면 

설 명절 기간을 신앙 사경회로 활

용했던 선교사들의 활동도 이채롭

다. 

“설날 아침 일찍 가족 수대로 대

나무 국자를 사서 쌀독에 넣는 풍

습이 있는데, 이건 가정에 재물이 

들어오라는 의미다. (음력) 1월 1일

부터 사흘 동안 여성들은 거리에 

나가지도 못한 채 집 안에 있는데, 

이는 불운을 막기 위한 풍습으로 

새해 예절이다….”

1900년대 초반 한국에서 활동한 

선교사들이 만든 잡지 ‘코리아 미

션 필드’ 1909년 5월 15일자에 ‘한

국의 새해 미신’이라는 제목으로 

M M 알버슨 선교사가 쓴 글이다. 

그는 말미에 “한국인들은 영(靈)의 

세계에 살고 있다. 미신이 많다”고

도 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선교사가 마주

한 농촌의 이색 풍경도 묘사돼 있

다. 1892년 1월 13일 사무엘 마펫(

한국명 마포삼열) 선교사가 한국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였다. 당시 그가 남긴 편

지에는 사람 모양의 볏짚인형인 ‘

제웅’이 묘사돼 있다.

“어떤 사람의 이름과 전년도에 

지은 모든 죄를 적은 종이, 그리고 

약간의 돈을 제웅에 담아 문밖으로 

던진다. 누군가 제웅에서 돈을 빼 

가면 불운도 사라진다고 믿었다.” 

한국의 최초 신학교인 평양장로회

신학교를 설립한 마펫 선교사의 눈

엔 이 같은 미신적 풍습이 오히려 

선교 동력으로 작용했을지 모른다.

설날의 잔치 분위기를 서양의 크

리스마스 분위기에 빗댄 기록도 흥

미롭다. 안교성 장로회신학대 선교

학 교수에 따르면 캐나다 출신 제

임스 게일 선교사는 “설날은 아이

들이 설렘 속에 기다리며 때때옷을 

입고 흥겹게 민속놀이를 하는 축

제”라며 “세뱃돈같이 황홀한 선물

을 기다리는 날인데 조선의 설날은 

서양의 크리스마스와 같다”는 기록

을 남기기도 했다. 

한국 선교사 가정 3대손으로 전

남 순천에서 자란 인요한 신촌세브

란스병원 국제진료소장의 설날 기

억 또한 인상적이다. 설 명절을 한

국인들과 더불어 즐긴 기억이 생생

하게 남아 있다. 

인 소장은 지난 12일 국민일보와

의 인터뷰에서 “설날이 되면 온 마

을을 다니며 어르신들께 세배드렸

다”면서 “세뱃돈을 받으면 눈깔사

탕과 폭음탄을 사서 친구들에게 나

눠주고 함께 놀았다”고 추억을 더

듬었다. 인 소장은 “친구들과 연을 

만들어 날린 기억도 나는데 설날은 

생일보다 훨씬 좋았던 것 같다”면

서 “선교사 가정이었던 우리 집도 

설날에는 떡국을 끓였던 기억이 생

생하다”고 전했다.

선교학자들은 당시 선교사들이 

한국인들과 함께 설 명절 분위기를 

공유했을 것으로 봤다. 몽골 선교

사 출신의 안 교수는 “몽골의 설날

인 ‘차강사르’나 ‘나담 축제’가 되면 

선교사들도 몽골 사람들과 더불어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면서 “과거 

한국에서 활동한 외국인 선교사들

도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

다.

설 명절 전후로 신앙 사경회를 

개최했던 기록도 새롭게 다가온다. 

농한기와 연휴가 겹치는 기간을 맞

아 성경 말씀을 깊이 이해하며 신

앙의 성숙을 사모하는 기간으로 삼

은 것이다. 한국교회 첫 부흥의 불

씨를 댕긴 평양대부흥운동의 효시

는 1907년 1월 6일 평양 장대현교

회에서 시작된 말씀사경회였다. 옥

성득 미국 UCLA(캘리포니아 주립

대학 로스앤젤레스 캠퍼스) 한국기

독교학 부교수는 “선교사들은 설 

연휴를 전후해 어김없이 사경회를 

열었다”면서 “농한기이면서도 연

휴가 길어 사경회를 열기엔 최적기

였다”고 했다.

설 명절을 맞아 소외이웃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온정이 줄을 이었

다. 쪽방촌 독거노인들을 비롯해 

다문화 이주민, 탈북민 등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와 모임 등이 설 연

휴 내내 이어졌다.

명절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서

울 용산구 동자동. 서울에서 가장 

큰 쪽방촌이 형성된 이곳에 한국교

회봉사단(한교봉) 회원교회 자원봉

사자들이 방문했다. 저마다 한과 

박스를 나눠 들고 쪽방촌의 가파른 

계단을 올랐다. 좁은 골목을 돌아 

도착한 김문환(78) 할아버지의 집

은 3.3㎡(1평)가 채 되지 않았다.

좁은 방은 온갖 잡동사니로 발 

디딜 틈도 없었다. 허리가 아파 거

동이 불편한 김 할아버지에게 선물

을 전한 유민주(26·여)씨는 “추운 

겨울에 난방도 되지 않는 방에서 

지내시는 모습이 안타까웠다”면서 

“항상 건강하시라고 새해 인사를 

전했다”고 말했다.

이날 용산 성민교회와 함께 쪽방

촌 심방에 나선 한교봉은 한과 700

세트를 준비해 전달했다. 경기도 

고양의 거룩한빛광성교회 청년부 

청년들도 선물 전달을 위해 이곳을 

찾았다.

앞서 이날 오전 동자동 쪽방촌 

초입의 새꿈어린이공원에서는 떡

국 나눔 행사가 열렸다. 

설을 맞아 쪽방촌 주민들에게 떡

국과 내복, 양말 등 선물을 건네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온정을 나누

기 위한 취지에서다. 사랑의전국노

인기독신우회와 한국기독실업인회 

주최로 진행된 이번 행사엔 지난 

10년 동안 무료급식을 이어온 전국

노인·노숙인 사랑연합회 회원들도 

동참했다.

색소폰 연주에 맞춰 찬송가가 울

려 퍼지자 노숙인 400여명이 금세 

공원으로 모였다. 노숙인들은 손뼉

을 치고 함께 찬양을 불렀다. 전국

노인기독신우회 대표인 이강호 목

사는 “설이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

라고 얘기하는데 복이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라며 “떡국을 먹는 

이마다 생명과 영성이 함께하길 바

란다”고 덕담을 건넸다. 예배가 끝

난 뒤 노숙인들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떡국을 함께 나눴다. 

서울 동작구 물댄동산교회(조요

셉 목사)는 17일 오전 11시 교회에

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설맞

이 한마당 잔치’를 열었다. 가족, 친

지와 만나 고향에서 명절을 보낼 

수 없는 탈북민을 위해 마련된 자

리다. 교회는 점심 식사를 제공하

고 윷놀이 등 민속놀이와 기타공연 

등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장을 마

련해 탈북민의 향수를 덜어줬다. 

조요셉 목사는 국민일보와의 통

화에서 “통일이 되기 전까지 고향

을 찾을 수 없는 탈북민을 위해 교

회를 개척한 2006년 이후 매년 명

절에 행사를 열고 있다”며 “올해도 

남북한 사람이 하나로 어우러져 서

로를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은 설 연

휴를 맞아 주일인 18일을 ‘동행하

는 주일’로 지키길 권면하는 총회

장 서신을 발표했다.

최기학 총회장은 “다가오는 주일

에는 고향교회나 지역 내 작은교

회, 농어촌교회를 찾아 예배드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이며 함께 성장해야 하

는 존재임을 확인하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또 고향교회에 헌금도 하고 방문 

교회의 주보나 역사자료, 사진 등

을 수집해 출석교회에 전시하고, 

그 교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해

줄 것도 당부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

회장 전계헌 목사)이 20일 ‘평화통

일운동과 통일목회 확대’를 골자로 

한 성명을 발표하고 한반도의 복음

적 통일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천명했다. 예장합동 통일준비

위원장 김용대 목사는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총회회관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

로 남북관계가 국면 전환기를 맞았

다”며 “남북관계에 있어 정치적 구

호를 외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이

산가족 상봉, 대북 인도적 지원 등

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

한다”고 밝혔다.

통준위는 성명서에서 “평화통일

운동의 지속적 확산을 위해 통일전

문 비정부기구(NGO)를 설립하고 

전국·해외교회로 통일운동을 확산

시킬 것”이라고 선포했다. 또 “이를 

위해 한인 디아스포라를 포함한 글

로벌 통일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북

한 출입이 자유로운 이민교회를 최

대한 활용해 북한 동포의 피부에까

지 닿을 수 있는 통일운동을 전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선 ‘교단의 통일운동 

방향성 확립’ ‘통준위 활동의 지속

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다른 

교단의 경우 길게는 20여년 전부터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와 긴밀하

게 접촉하며 재난구호, 민간지원 

등에 나서고 통일선교 교육, 대북 

정책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왔

지만 예장합동은 이제 막 첫걸음을 

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통준위 측은 “NGO 설

립과 대북사업자 승인 절차, 민간 

지원을 위한 모금운동 등을 차근차

근 준비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

했다. 통준위는 이날 평양과학기술

대 설립위원, 옌볜과기대(생명공

학) 교수를 지낸 정규재(서울 강일

교회) 목사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했

다. 정 교수는 “버섯 등 고등균류(

高等菌類)를 활용한 대북 민간 식

량지원 사업과 전인교육 사역을 접

목해 대북선교 사역의 효율성을 극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계헌 총회장은 인사말에서 “통

일준비위 사역이 평화통일을 향한 

대한민국 모든 교회의 염원을 하나

로 모으고 구체적인 정책 실천을 

이루는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근 법조·문학·연극계 등을 중

심으로 ‘미투(#metoo) 운동’이 확

산되고 있는 가운데 교계 내에서도 

미비한 성폭력 예방 대책과 처벌 

제도를 보완해 성폭력을 근절하자

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국내선

교부는 19-20일 서울 종로구 율곡

로 여전도회관에서 ‘교회 내 성폭

력 예방 지도자 과정’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전국 67개 노회에서 추천

을 받거나 총회 산하 기관에서 사

역 중인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

이 참여했다.

‘교회 내 성폭력 예방 교육과정 

필요성의 이해’를 제목으로 강의한 

홍인종(장신대) 교수는 “사탄은 여

전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며 교회 

특히 목회자의 파멸을 위해서 성을 

사용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홍 교수는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고충과 고민을 듣고 상담하는 사역

을 피할 수 없다”며 “이 과정에서 

지나치게 감정을 이입하거나 문제

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실수를 범하

기도 하는데 이로 인해 자칫 의지

가 무너져 내담자에 대한 성적 친

밀감이 형성될 우려가 있다”고 경

고했다. 

“중구난방 통일선교 전략 일원화하자” 선교사들 “조선의 설날은 서양의 크리스마스”

설 맞아 교계·교회 다채로운 나눔 행사

예장합동 “통일운동·통일목회 확대”

교회가‘미투’태풍 겪지 않으려면

‘살인마 돈벌이 강제개종목사

들을 고발합니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기독교 

이단상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기 위해 내세우는 자극적인 선

전 문구다. 전문가들은 신천지가 

터무니없는 공세를 펼치는 것은 

이단상담소가 교세 확장에 가장 

큰 걸림돌이기 때문이라고 말한

다.

국민일보는 최근 소위 ‘강제개

종방지 교육’을 목적으로 만든 

신천지 내부 자료를 입수해 이단

상담소에 대해 어떻게 왜곡된 생

각을 주입하는지 분석했다. 취재 

결과 신천지는 이단상담소에 대

한 적개심과 두려움을 신도들에

게 심고, 상담을 권유하는 가족

의 설득을 거짓으로 호도하는 등

의 행태를 보이고 있었다.

신천지가 이단 상담을 비방하

기 위해 만든 내부 영상에는 이

들이 이단상담소를 ‘사탄’으로 규

정해 신도들에게 공포심을 심는 

장면이 나온다. 한 신천지 강사

는 이단상담사들을 “마귀”라고 

불렀다. 그는 “강제개종피해인권

연대(강피연)의 역할은 말씀으로 

마귀를 잡는 것”이라고 설명했

다. 강피연은 이단상담소를 비방

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신천지 

산하 단체다.

이 강사는 이어 “사탄의 본거

지에 있는 강제개종목사들이 (신

천지에 관한) 나쁜 얘기를 전한

다. 일반 목사들은 신천지를 잘 

모르고 개종 목사들은 잘 아니 

이들을 잡는 게 모든 목사를 잡

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신천지를 가장 위협하는 이단상

담소를 공격하면 교계 전체를 무

력화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

다.

이 영상에는 신천지 교주 이만

희씨가 “(이단상담소로) 강제로 

끌고 가 감금해 놓고, 이러고 돈 

받고”라고 말하는 장면도 나왔

다. 이단상담소를 범죄 집단으로 

치부하고 상담을 상품화하는 곳

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

는 대목이다.

신천지는 이단상담소가 가정

을 파괴한다고도 주장한다. 하지

만 내부교육용 파워포인트(PPT) 

자료에는 오히려 그들이 신도들

과 가족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신천지는 

이단상담 과정을 두고 “이것은 

가족 간의 문제가 아니라 악한 

영이 가족을 들어 우리(신천지)

를 무너뜨리기 위한 영적 싸움”

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이들은 “

개종교육(이단상담)을 받으면 나

(가족)도 신천지 공부를 해보겠

다는 조건을 내세우거나 만약 개

종교육을 받고도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신앙을 존중해주겠다는 

거짓말로 속여서 개종교육을 유

도한다”고 주장했다. 신도들이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빼앗고 가족의 설득을 거

짓말로 치부해 불신을 심고 있는 

것이다.

신천지는 과거에도 이단상담

을 강제개종이라고 주장했다가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진 적이 

있다. 2009년 9월 신천지 신도 

일부는 광주광역시에 있는 한 이

단상담소에서 ‘정신병원 감금, 폭

행, 살인까지 몰고 가는 개종교

육 중단하라’는 내용이 적힌 피

켓을 들고 시위하며 소란을 피웠

다. 이들은 결국 예배를 방해하

고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에 

처해졌다.

전남 보성 모 교회 앞에서 

2009년 11월 ‘살인과 가정파탄의 

배후’ ‘인권유린 강제개종교육’이

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한 

한 신천지 신도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

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

결을 받기도 했다.

신천지가 이처럼 무리한 주장

을 반복하는 것은 상담을 통한 

이탈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안산 이단상담소장 진용식(안

산 상록교회) 목사는 20일 “최근 

전국에서 이단 상담을 통해 연간 

600∼700명 정도가 신천지를 탈

퇴하고 있다”며 “1998년 한국기

독교이단상담소협회가 활동을 

시작한 이래 매년 증가하는 추

세”라고 밝혔다. 대전 이단상담

소장 강성호(대전 예안교회) 목

사는 “신천지는 자신들이 최고의 

말씀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

단상담소에는 절대 못 가게 한

다”며 “이단 상담을 통해 신도들

이 신천지의 실체를 깨닫는 경우

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천지 내부교육 자료 보니

신천지의 ‘강제개종’ 공세, 왜? 

세 확장 걸림돌인 ‘이단상담소’ 집중 공격

제1회 평화한국 통일 콜로키움, 통일선교단체 관계자 12명 참석

18일 대전 유성구 대전교도소 앞. 

수십 명이 몰려있는 정문 앞은 오

전 9시가 되자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간치상과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

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

던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이 만기 출소하는 날이기 때

문이다. 성범죄자이기 때문에 전자

발찌를 착용한 정씨는 언론 취재를 

피해 미리 대기 중이던 외제 승용

차를 타고 빠져나갔다. 정씨는 현재 

충남 금산 월명동 JMS 본부로 이동

해 칩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월

명동 입구엔 ‘정명석 총재님 고향

에 돌아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

다’라는 플래카드가 내걸렸다.

정씨는 1999년 도피생활을 시작

해 2009년부터 수감됐다. 20년간의 

교주 공백에도 JMS 조직이 유지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원격 관리’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뉴

질랜드 등 해외 도피 기간 인터넷 

설교와 전화 상담, 국내 신도 해외 

초청행사 등을 이어오면서 조직을 

유지했다. 이어 10년간의 수감생활 

때는 접견인을 통한 설교문 전달, 

문서 및 구두지시, 2인자인 정조은(

본명 김지선)씨를 통한 대리 관리 

체제로 조직을 추슬렀다.

JMS의 초창기 멤버로 30여년간 

간부생활을 했던 김경천(58) 목사

는 19일 “정명석은 해외생활을 시

작한 1999년부터 원격으로 조직을 

운영했으며, 2006년쯤부터 정조은

을 ‘성령분체(聖靈分體)’ ‘성령상징

체’로 신격화해 교주의 빈자리를 대

신했다”고 설명했다.

허무맹랑한 교리와 직통 계시에 

의한 신비주의는 정씨를 우상화하

는 핵심 요소다. 국민일보가 입수한 

JMS 핵심 교리서 ‘실제 보는 강의

안’에는 교주 정씨가 성자분체(聖

子分體)로 묘사되며, 예수님과 동

급 존재로 등장한다. 특히 예수님 

자리에 정씨 그림을 그려 넣고 ‘보

낸 자를 통해 주님과 연결돼야 구

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가르친다. 

JMS는 또 격월간 잡지인 ‘섭리역

사’에서 정씨가 중국에서 수감되기 

전 지인들과 식사한 장면을 ‘마지

막 만찬’으로, 중국 공안에 잡히던 

상황을 ‘온 인류를 위한 십자가의 

노정’으로 묘사했다. 특히 대전교도

소 수감 이후에는 그가 수용실 안

에서 글을 쓰거나 기도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 넣고 ‘성자의 뜻을 

진행한다’고 설명해 놨다. 

JMS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 총

재가 엄청난 자기 절제력으로 그 

좁은 공간에서 10년을 견뎌냈다”면

서 “정 총재의 부재에도 JMS가 건

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뜻, 역사가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총재는 

당분간 금산에서 머물며 몸을 추스

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용식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

회장은 “JMS가 ‘기독교’ ‘복음’ ‘선

교회’ 등을 써가며 개신교인 것처

럼 위장하고 있다”면서 “한국교계

는 JMS가 교회와 전혀 관련 없는 

사교(邪敎)집단이라는 사실을 적극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성범죄’정명석 만기출소…신도들 여전히 ‘숭배’
기독교복음선교회(JMS)내 교주 우상화 실태 

구한말 파란눈에 비친 설 풍경

통일준비위 “NGO 설립 북한동포 피부 닿는 활동전개”

“성폭력 예방대책·처벌제도 보완” 교계서도 목소리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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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안에서 가장 힘든 것이 

재소자들의 사랑하는 가족이 병원

에서 죽어간다는 소식이나 아니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

다. 먼저 교도소에서는 그런 소식

이 재소자들의 가족에게서 전화가 

오면 사실인가를 알기 위해서 병

원이나 장의사들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런 후에나 채플

린에게 그 소식을 전하라고 용지

를 줍니다. 그러면 저는 그 재소자

가 접촉금지(restraining order) 명

령이 있는가를 경찰에게서 알아봅

니다. 만약 그 재소자와 전화를 원

하는 가족이 재소자의 사이에 법

적으로 접촉금지 명령이 있으면 

재소자에게 사망 소식만 전하고 

전화로 가족과 이야기 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만약 재소자가 접

촉금지명령이 있는데 전화를 하면 

그것을 어겼다고 더 형을 받고 살

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접

촉금지명령이 없는 재소자는 가족

의 슬픈 소식을 전해준 후에 가족

과 전화로 5분 동안을 통화할 수 

있게 기회를 줍니다. 밖에 있는 사

람들은 전화 통화가 재소자들에게 

그렇게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재소자들이 교도소에서 전화하

는 것은 장거리 전화가 아니어도 

아주 비쌉니다. 그래서 교도소 밖

에서 누가 재소자에게 전화할 수 

있도록 돈을 보내야 하므로 교도

소에서 5분을 무료로 통화하게 해

주는 것도 재소자들에게는 특권입

니다.

한번은 밥이란 재소자에게 자기

의 부인이 병으로 갑자기 사망했

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는 부인

이 여러 가지 병으로 투쟁을 하고 

있었고 몸이 약했다는 것은 알았

지만 별안간 사망한 것에 대해 너

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울면

서 전화를 하는데 5분만 이야기하

라고 했지만 계속 전화를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거의 모든 재소

자들이 시간이 다 되었으니 그만 

전화를 하라고 하면 통화를 그칩

니다. 그중에 가끔 더 전화를 붙잡

고 조금 더 통화하는 사람이 있지

만 그래도 밥같이 계속 전화를 붙

잡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는 내 아내가 죽었는데 누가 나를 

막겠냐며 계속 전화를 붙잡고 여

러 군데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 

있는 간수들이 그를 불쌍하게 보

아서인지 밥이 좀더 전화를 할 시

간이 있다고 하면서 나에게 그에

게 더 전화를 해도 좋다는 것이었

습니다. 보통 간수들이 그렇게 너

그럽게 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으

므로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라고 생각했습니다. 밥은 전화통화

를 1시간도 넘게 했습니다. 내가 

교도소에서 15년째 사역했지만 그

런 일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 나는 밥이 무례한 사람

이고 법을 우습게보니 교도소에 

왔지 하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

득 찼습니다. 그러나 밥과 같이 그

의 감방으로 가서 사무실에 앉아

서 그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면서 

나의 마음은 수그러졌습니다. 그는 

눈물을 계속 훔치면서 자기의 아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탄을 

쫓고 다양 신을 믿어서 분명히 지

옥에 갔을 거라고 확신을 가진 것

에 너무나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

습니다. 

그녀가 살아 있었을 때 하나님

을 믿고 구원을 얻으라고 계속 이

야기했어도 부인이 그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상

황에서 그를 위로하는 것이 힘들

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안에서는 항상 소망

을 가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께서 하시는 일을 모든 것을 이해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

는 지를 우리가 모르므로 하나님

께 모든 것을 맡기도 하나님의 위

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밥의 아내의 죽음의 

직전에서 밥이 한 말을 생각나게 

해주고 그녀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는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해주었

습니다. 그리고 밥이 자기부인을 

하나님을 믿도록 인도하지 못했다

는 말에 죄책감을 느끼고 아파하

는 일에 대해서 나는 그에게 그가 

할일은 다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가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의 부인

에게 말을 하지 않았다면 죄책감

에서 시달릴 수도 있으나 그가 이

미 부인의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힘을 썼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니 모든 것을 아시는 하

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으라고 

격려했습니다. 

상심한 마음에서 치유를 받으려

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

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에게 그의 

사랑하는 부인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치유를 구할 때

라고 했지만 아직도 자기 부인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

으므로 계속 아픔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삶은 짧은 삶

이라는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삶을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살고 있으므

로 더 아픔 속에서 살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심한 마음에서 어

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삶이 짧은 삶

이므로 하나님의 바라보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상심 속에서 살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습

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

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

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

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

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

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

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

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

는 자에게로다”(시103:13-18).

욥은 이미 이 말씀을 실천을 하

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우리의 

가진 것이 임시라는 것을 알고 모

든 재산과 자식들을 잃었을 때 한

말이 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

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

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

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욥1:21-

22).

교도소 사역을 통해서 또 저자

신의 가족의 죽음을 통해서 배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슬픔에서 빠져 

나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신

다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밥과 

같이 상심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

면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를 구하

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의 말

씀을 바라보고 격려를 받기를 바

랍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

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

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

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

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

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

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

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

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

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

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

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

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

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

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

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

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

망이라”(계21:4-8).

그러나 한 가지 소망은 밥이 하

나님을 믿은 믿음이 있으므로 예

배에 참석하고 계속 성경과 영적

인 서적을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위로하시는 하나님

을 그가 체험하기를 위해서 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

신 선택의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

의 좋은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

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을 믿고 

용서를 구할 때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의 이곳에서 사는 삶은 짧으

나 우리의 영은 영원히 삽니다. 하

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

게는 영원한 고통의 지옥이 있다

는 것을 아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

랍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이 시간에 마음의 문

을 여시고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

고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을 마음

에 영접하는 시간이 되기길 기도

합니다.    
yonghui.mcdonald@gmail.com

교도소 선교칼럼 (39)

이영희 목사

교도소 교목, TPPM대표

슬픔과 소망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

가 나를 만날 것이라”(잠언8:17).

복음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지도록 기도를 하여주세요

2018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금년 새해에도 이곳 선교지의 영

혼들과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 기도와 사랑을 보내주시는 후원교회

와 선교회원 여러분들께 변함없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옵

기를 기원드리며 새해 첫 문안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 선교지에 있는 부족한 종과 사역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

고, 위하여 늘 기도하여 주시며 계속해서 정성어린 후원으로 이곳 

검은 피부 영혼들에 대한 복음 사역에 동참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신 헌금을 통하여 선교현장에서 저희들

의 주 사역인 목회자들을 훈련시키는 사역과 교회 개척사역, 미전

도 부족 개발사역 그리고 문서 및 어린이 사역 등에서 아름다운 열

매들이 맺어감을 보고 이 모든 것이 교회와 선교회원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의 후원 덕분이라 여기면서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

다.

저희는 이 사랑과 후원에 힘입어 더욱더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

역에 계속해서 매진하고자 합니다. 기도와 사랑의 끈을 놓지 마시

고 계속해서 기도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

지고 싹이 나서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지도록 계

속해서 깊은 관심과 함께 기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8년 일정

1월 1일: 신년예배

1월 5일: GMS 케냐지부 신년모임

2월 26일-3월 2일: KWMF Bangkok 시니어 선교모임 

3월 5-16일: GSID-나이로비 캠퍼스 선교사 연장교육

4월 1일: 부활절

4월 17-20일: KPCUSA 미주합동총회

4월 27-28일: GMS 케냐지부 총회

5월 14-18일: Harvest Crusade 추수전도대회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 가운데 함께 아름다운 

사역들을 감당하였습니다

△세미나: D3 제자양육(2월 6-15일), 기도세미나(6월 5-10), 목

회자 세미나(9월 18-22일)

△키메록교회 헌당 및 우물 헌정식: 6월 18일

△두란노 아버지학교: 6월 28일-7월 1일

△추수전도대회: 6월, 투루카나

<14면으로 계속>

선교 편지  

케 냐



2018년 2월 24일 토요일14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선   교 www.chpress.net

대다수의 미국인은 건강에 지장

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간의 

음주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여러 

가지 적신호를 줄 수 있다.

-자동차 부품업에 종사하는 30대 

후반의 정 모씨는 최근 피로감을 느

껴서 인근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

았는데 혈액검사 상 간 수치가 증가

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정 씨

는 황달이나 복통 등의 증상은 없었

고 소변의 색깔이 변하는 것도 없었

다. 과거에 질병을 앓거나 수술 한 

적이 없이 아주 건강한 편이었고 현

재 복용하는 약물도 없었다. 담배는 

피우지 않지만 술은 일주일에 2-3

회 보드카와 위스키를 마시는 애주

가로 일단 마시면 혼자서 위스키 한 

병을 마신다고 한다. 과거에 술을 

끊었을 때도 있었는데 당시 금단 증

상은 없었다. 정씨의 검진 상 혈압

이나 맥박은 정상이었고 다른 이학

적 검사 상 간이 약간 커져 있는 것 

이외에는 별다를 소견이 없었다. 혈

액검사 상 간수치를 나타내는 AST

가 200IU/L(정상수치 50이하)으로 

증가했고 ALT도 80IU/L(정상수치 

55이하)으로 역시 증가해 있었다. 

바이러스성 간염 검사나 다른 혈액 

검사도 모두 정상이었다. 일단 정 

씨의 질환은 알코올성 간 질환으로 

진단하고 술을 완전히 끊도록 하고 

2주 후에 간 기능검사를 다시 받도

록 했다. 

미국에서는 매년 12,000명 이상

이 술로 인한 만성 간 질환으로 사

망한다. 술로 인한 간 질환을 살펴

보면 별다를 증상 없이 진행하는 지

방간부터 알코올성 간염, 심한 황달

이나 복수, 혼수 등을 동반하는 말

기 간경화증 등이 있는데 이런 다양

한 만성 간 질환이 만성 알코올 섭

취로 발병한다. 또 음주 습관은 B형 

간염과 같은 바이러스성 간 질환의 

진행을 빠르게 하기도 한다.

지방간은 과음 후에 생기는데 별

다른 증상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로 인해 병원을 찾는 경우는 거의 

없다. 증상은 없지만 간이 조금 커

져 있거나 혈액검사 상 간수치가 조

금 증가할 수 있다. 알코올성 간염

은 실제로 간에 염증이 있어서 대개 

지방간보다 간수치가 더 증가하고 

황달이나 미열, 피로감 등을 동반할 

수 있지만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

도 있다. 간경화증은 지방간이나 알

코올성 간염이 10–20년 이상 지속

될 경우 생길 수 있는데 바이러스성 

간염으로 인한 경화증과 증상이 같

고 예후도 유사하다.

알코올로 인한 만성 간 질환은 초

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말기

가 되어서야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

에 정기 혈액검사로 간 질환의 징후

가 나타날 경우 금주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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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가 불을 밝혔습니다. 케냐의 교회에

는 십작를 잘 세우지 않습니다. 금번 한국십

자가선교회(김광선 목사)의 후원으로 복음

의 상징인 십자가를 세우고 LED 전구로 십

자가의 불을 밝혔습니다. 저희가 세운 교회

마다, 그리고 한국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

들을 중심으로 십자가의 불을 밝히고 있습

니다. 광야에 우뚝 선 교회에 십자가의 붉은 

불빛으로 인해 많은 복음의 역사들을 기대

하고 있습니다.

GSID 선교사 연장교육이 있었습니다. 

지난 12월 5-15일 이곳 동부 아프리카 지

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선

교사 연장교육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사

역에 매진하다 보니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

했던 선교사님들과 신학교육 과정이 다시 

필요한 선교사님들을 중심으로 학교가 개

설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에는 미국 FIU대학(Faith 

International University)의 부총장이신 이

규현 박사님과 GSID의 심창섭 박사님께서 

강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이곳 나이로

비 캠퍼스의 코디네이터로 선교사님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시니어 선교사로서 이

곳 선교사님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함께 하길 

소망합니다

금년 새해에도 계획 되어진 몇 가지 중요

한 사역과 행사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

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건축: 그동안 준비되었던 캄바 부족

을 위한 꽉윤보교회의 건축(한국 방주교회 

후원-김두형 목사님)이 1월말 경 시작될 예

정이다. 최종 교단의 승인 요청만이 남아 있

습니다.

우물개발: “예수님의 샘물 만들기”는 미

전도부족에 대한 복음의 접근방법으로 유

용하게 실시되는 프로젝트입니다. 금번에 

맛사이 은죠로(Njoro)지역에 우물을 개발

하기로 했습니다. 수년전 한국의 백동현 장

로님께서 따님의 결혼기념으로 예수님의 

샘물 하나를 헌정하셨는데 이번에 또 다시 

아드님 결혼을 기념하여 우물 개발에 후원

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

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목회자 훈련: 오는 3월 현지 목회자 및 지

도자 교육훈련이 내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설교 훈련을 

시키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위하여 기

도를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

혜요 축복입니다

저희들이 이곳 선교지에 온 햇수도 벌써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30대 초반, 아

내는 20대 후반에 왔는데 이제 둘 다 60대

가 되었습니다. 선교지에 올 때 세 살과 한 

살이던 아이들도 커서 가정을 이루고 손자 

손녀들이 3명이나 태어났습니다. 아무리 생

각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들의 기도의 덕택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

에도 내 앞에 험산 준령 만날 때 도우소서”(

찬송379장).

요즈음 이 찬송이 저희의 고백이 되고 있

습니다. 저희의 생이 마칠 때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강인중 전선환 선교사

kang4kenya@gmail.com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알코올성 간 질환

지나친 음주는 만성 간 질환 유발

2018년도 벌써 한달이 지나갔습니다. 그

간 안녕하셨는지요? 저희들은 잘 지내고 있

습니다.

명주와 명인이는 각각 4학년, 3학년 각각 

1학기를 잘 마쳤습니다. 명주는 이제 한 학

기만 마치면 졸업을 하게 되고 그 후에는 군 

입대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군복무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명인

이는 전 학년에서 자신의 작품이  몇개나 뽑

혀서 전시를 준비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습

니다.

그리고 명인이는 지난달에 운전면허증을 

취득했습니다. 엄마와 차를 몰고 나갔는데 

진땀을 뺏다고 합니다. 아내는 교회를 섬기

면서 한편으로는 한국어교사 자격증을 위해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터키가 올 9월 새학기부터 한국어를 제 2

국어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어 교사

로 적절한 학교에 연결되어 기쁜 소식을 위

한 선한 영향력을 줄 뿐 아니라 거주허가증

을 취득을 위한 방법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

습니다.

저는 지난 연말연시가 바빴습니다. 교회 

크리스마스 행사와 연초에는 KGLI(Korea 

global leadership institute)에서 실행하는 

약 10일간의 수업을 들었습니다. KGLI는 글

로벌화 된 상황에 적합한 한국 글로벌 선교

리더십을 개발하기 위하여 세워진 기관인데 

3년에 12명씩 선별하여 집중 교육하고 있습

니다. 감사하게도 GP의 인력개발원과 KGLI

의 입학승인을 받아 이 코스에 참여하게 되

었습니다. 1년에 상, 하반기 2주의 수업을 3

년 동안 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선교계에서 회자되고 있는 선교

적 교회론 수업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선교

적 교회론을 제자도와 융합을 시도하는 수

업이었습니다. 지난 23년 동안 터키에서 사

역한 것을 한 번 정돈해보고 평가해보는 시

간이 되었고 이 지역에 선교적 교회를 세우

는 일을 위하여 계속 연구할 계획입니다. 어

떤 일이든지 기초가 중요하고 시작이 중요

한데 그동안 너무 생각 없이 사역을 하지 않

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라도 지

난날의 경험을 살려 터키 특히 알레비종파

의 선교를 위한 든든한 기초를 놓아보고 싶

습니다.

이와 더불어 권역대표로서 한 분 선교사

님과 장장 10시간이 넘도록 대화를 나누며 

교재와 더불어 우리의 GP의 가치관을 함께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교

사로서 우리가 모두 헌신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많은 갈등을 경험하는 

것도 사실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제가 권

역대표직을 수행하다 보니 이러한 갈등관계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 동료리

더들, 그리고 섬기는 사역자들과의 갈등들

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하고 많은 생

각도 하지만 어떤 때는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사역을 하다 보니 저의 영적, 심리적, 

육체적 건강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

게 됩니다. 이번에는 용기를 내어 기독교 상

담센터를 찾아가 8시간에 걸친 상담도 받아

보고 커뮤니케이션 세미나도 들으며 제 자

신을 점검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4권역의 사역자들의 연말보고서들을 받아

보고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며 2018년을 위

한 계획들을 세우다보니 1월이 그냥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연이어 2월초에는 북아프

리카 튀니스 지역을 국제 대표와 방문하여 

그곳에 있는 GP소속 팀들과 마음에 있는 이

야기를 나누며 문제의 해결점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그곳에 계시는 선생님들과 

교재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GP는 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국제화와 더불어 변화하는 선교현장에 적응

하기 위하여 큰 구조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갈등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발전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월 초에 있을 IDM(국제 지도력 회의)과 

ICM(국제협의회 회의)을 위하여 여러 리더

들과 깊은 대화들을 나누었습니다. 이 IDM

와 ICM을 통하여 GP가 더욱 성장하는 기회

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카르탈 교회에 생명들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술탄과 하티제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크리스

마스 행사 때에는 15명의 관심자들이 교회

를 찾았습니다. 그중에 2가정이 관심을 갖고 

계속 예배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히크메트(

지혜라는 뜻)씨가 웹사이트에 올려놓은 전

화번호로 저에게 접촉해왔습니다. 한 찻집

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많이 준비해 놓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에는 자신의 아내 니메트 

부인을 데리고 왔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

색해 했지만 교회의 분위기가 좋고 현지인 

일한 장로가 자신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간

절히 기도를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니메트 부인이 히크메트

씨에게 ‘(카르탈교회)의 모임이 세상의 모임

과는 너무 다르고 깊어서, 이 길을 가는 것

이 맞는 것 같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1주전에는 동역하는 김 목사가 복음을 나

누었는데 이 부부가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

다. 할렐루야! 이 부부가 세례공부를 통하여 

믿는 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세례를 통하여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날이 빨리 이르

기를 소원합니다.

토훔학교는 지난해 12월 18일 종강예배

로 2017년 겨울학기를 잘 마쳤습니다. 그런

데 마음이 아픈 것은 그 동안 성실하게 공부

해왔던 아레트 형제가 지난 12월 9일 주님 

품으로 먼저 갔습니다. 아레트 형제는 암으

로 투병을 해오던 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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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선교 편지  



2018년 2월 24일 토요일 15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교육 / 생활www.chpress.net

     

매일가정예배 

성령충만한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을 높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높이고 증거

하고 자랑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

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공의로 다

스리십니다. “공의”는 “공평과 정의”를 말합

니다. 공평하지 못한 것을 차별한다고 합니

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차별하는 것이 많

습니다. 인종, 빈부, 지식, 건강, 세상의 모든 

불평과 원망은 이 차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서로 상처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

하지 않고 항상 공평하게 은혜를 주십니다. 

특별히 더욱 감사한 것은 택한 성도들에게 

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를 늘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죄와 허물

과 실수를 깨끗케 하셔서 힘과 용기와 위로

를 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삼하23:3-4)화

성령충만한 사람은 말씀에 사로잡힙니다.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체

험합니다. 더 나아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합니다. 이것이 성령충만의 모습이요 선

지자와 사도의 모습이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구원해내

신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

고 약속하신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말씀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바위”는 영원히 변

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러

니까 성령충만할 때 구체적으로 구원의 확

신과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 사는 날까지 하

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성령충만해 마음과 입

술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삼하23:2-3)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경

외함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셨습니다. 이것이 예

수님의 능력이요 권세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이며 예수

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

정한 성령충만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

렇다면 예수님이 다스리심으로써 나타나는 

메시아시대, 즉 새로운 그리스도 세계의 복

스런 결과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다스리시

면 먼저 그 나라는 돋는 해 아침 같습니다. “

돋는 해 아침”이란 모든 어두움이 다 사라진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죄악

과 부패의 온갖 어두우 흑암의 밤은 다 물러

가고 기쁨과 행복과 찬란한 번영의 아침 햇

살이 비추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삼하23:3-4)수

주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주님이 저

희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모든 어두움은 물러

가고 돋는 해 아침 같은 찬란한 빛이 임하게 

됩니다. 또한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구

름 없는 아침 같습니다. “구름”은 온갖 근심

과 염려 걱정을 상징합니다. 어두움 속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이 예수님이 

다스리시면 다 없어지고 기쁨이 충만한 상태

를 말합니다. 또한 주님이 다스리시면 비온 

후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 같습니

다. “비”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상징합니

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의 이슬이 우리를 적십니다. 세상에서 하나

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그 이슬위에 광선을 

비춤으로 새 풀이 자라고 초목이 싱싱하게 

자라듯 새생명의 사람들이 생명력이 넘쳐나

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름 없는 아침 같고(삼하23:4)목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을 믿는 믿음이 충만하게 됩니다. 다윗은 무

엇을 확신했습니까? 먼저 나와 내 집이 영원

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

실 때 나타나는 축복이 나와 내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 깊이 생각해볼 것은 우리 인생은 항상 내

가 잘하고 못하는 것 가지고 “된다, 안 된다”

고 하면서 평가하며 평생 교만하게 살든지 

평생 자신 없이 낙심하며 삽니다. 그러나 성

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내 집이 영원히 복을 받을 것을 이미 믿고 시

작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감사

함으로 힘차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금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 같지 아니하냐(삼하23:4-5)

다윗의 또 한 가지 확신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도록 도와주

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

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셔서 그대

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주목해야 할 단어 

두 가지가 있는데 “만사에 구비하셨다”는 말

씀은 히브리문법 중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

게 이루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칼 분사”로 “

잘 정돈해 공급하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

을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우리는 필요

한 것이 뭔지 알아도 우리 힘으로 안되는 것

이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 만사에 잘 정돈해 공급하신다

는 것입니다. 또 “만사에 견고케 하셨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보호하다, 보존하다, 세심

한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삼하23:5)토

이 이야기는 한인 교회교육을 위한 “성

경적 통합교육”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반적 의미에서

의 “성경적 통합교육”의 정의, 목표 및 근

간적 의미, 그리고 그 확장적 개념을 토대

로, 한인 교회교육에서 실질적으로 “성경

적 통합교육”을 실천하는 이슈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진행하는 교회교육이 교

육의 목적 및 목표, 내용, 방법, 교육자와 

피교육자 등 여러 카테고리에서 살펴볼 

때, “성경적 통합교육” 가장 큰 전제인 “

성경을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일(즉 모든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중

심축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구속사의 관점에서 이해

하고 해석하여 가르치는 일)이 잘 이루

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이

미 “교육 목적 및 목표,” “내용,” 그리고 “

방법”이라는 카테고리에서 그러한 부분

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이야기

에서부터는 “교육자 혹은 교사”라는 카테

고리에서 그러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이야기에서는 지금까지는 잘 이

루어지지 못했지만, 우리 교회들이 성경

적 통합교육을 제대로 실행하고자 할 때, 

우리 교사들이 어떠한 자질 혹은 역량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 질문했고, 가장 

중요한 자질 혹은 역량 5가지-소명, 신앙

과 영성, 기독교적 세계관과 성경적 지식, 

교육학적 기술, 그리고 삶에서의 도덕적 

신앙적 모범-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오

늘 이야기에서는 먼저 성경적 통합교육

을 위한 교사의 역량 그 첫 번째로 교사의 

“소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한문으로는 “召命”

이라고 씁니다. 지대한 권위가 있는 누군

가가 중요한 과업을 맡기기 위해 누군가

를 불러서(召) 그 과업을 실행하도록 명

령하는(命)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 

단어가 사용된 컨텍스트에서는 그 지대

한 권위가 있는 누군가는 일반적으로 “

왕”을 일컫지만, 이를 교회 컨텍스트에서 

사용할 때는 그 지대한 권위를 가지는 분

은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명이란 하

나님께서 당신의 큰 일을 맡겨 행하게 하

려고 우리들을 부르시고 그 큰 일을 행하

라 엄준하게 명령하시는 것이라고 이해

하면 될 것입니다. 

영어로는 이를 보통 “calling” 혹은 

“vocation”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또한 “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개념을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이 이야기에서는 모든 그

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과업

을 명 받은 것, 모든 직업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며 그 직업들을 통해 모든 영

역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

내는 과업을 명 받은 것에 대해서는 논외

로 하겠습니다).      

교사의 소명이란, 따라서 하나님께서 

교사들을 교회의 교육이라는 큰 일을 맡

기기 위하여 직접 부르셨음을 의미합니

다. 교사의 소명이란, 즉, 사람의 일이 아

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

다. 성경적 통합교육을 실천함에 있어서

의 교사의 자질을 논하면서, 교사의 “소

명”을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하며 구속사적인 역사의식으로 성경적 

통합교육을 실행할 교사의 첫 번째 자질

은 따라서, 자신의 교사 직분을 이해할 때

에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교사로 불러

주셨다는 소명을 명백히 이해하고, 실제

적으로 진지하고 겸손하게 이를 받아들

이고, 최선을 다해 그 맡겨주신 일을 수행

하겠다는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사의 소명의식이야말로 성경을 성경적

으로 가르치는 전체적인 교회의 교육적 

사명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교회들을 섬기고 있

는 교사들에게 이와 같은 소명의식이 분

명히 내재화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

실하게 “그렇습니다”라고 하기가 힘든 것

이 사실입니다. 우리 교사들 중에는 다음

세대들에 대한 열정과 가르치는 일에 대

한 은사가 있어서 뜻을 두고 교사의 직분

을 감당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혹은 그

런 것은 없지만 목회자의 강권으로 교사

가 부족하다는 것에 마음이 쓰여서 교사

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입니다. 

또한 우리 교사들 중에는 나이가 지긋

하신 경험이 많은 교사 분들도 계실 것이

고, 혹은 이제 막 중고등부를 졸업하고 대

학에 입학한 새내기 교사들도 있을 것입

니다. 그러나 어떠한 층과 결을 가진 교사

들에게서든 교사의 소명에 관해서는 진

지하게 회자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인 듯 합니다. 

게다가 우리 교사들 중에는 “교사의 소

명”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듣는다면, “‘소

명’이란 것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받

는 것 아닌가요?” 하고 물으실 분들도 많

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직의 

소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기 때

문일 것입니다만, 물론 이는 사실과 다릅

니다. 이는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일

에 대해 이야기하는, 다음과 같은 바울 서

신서들의 대목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습

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

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

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

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

심이라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

려 하심이라”(엡4:11-12).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

라”(고전12:28).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뿐 아니라 교사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직분이며, 신

앙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교육”이라는 

거룩한 사명을 맡긴 직분임을 알 수 있

습니다. 

따라서 성경적 통합교육을 실행함에 

있어서, 우리 교회들은 우리 교사들의 “

교사로서의 소명”에 대해 반드시 점검해

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신들이 행하

고 있는 일이 단지 인간적인 고찰과 결단

에 따른 선택에 의한 것이기에 앞서, 하

나님께서 그들을 그 일을 하도록 부르셨

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맡겨주신 큰 일

을 하고 있다는, 분명한 소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사들이 교사로서의 명백한 소명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우선 그 소명(즉 교

사란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어 교육의 

과업을 맡긴 직분이라는 것, 즉 소명이 있

는 직분이라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기 때

문이기도 하지만, 개개인의 교사들이 하

나님의 부르심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그 

사명을 감당해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은 그 교육의 실천에 있어서 매우 큰 차

이가 있기 때문이며, 교회의 교육이란 소

명이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목회자가 목회자로서의 소

명을 갖는 일과 정확하게 동일한 것이라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교회들은 우리의 교사들이 

교사의 직분이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

고 명하신 소명 있는 직분이라는 것을 분

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개개인의 

교사들이 모두 소명의식을 가질 수 있도

록 그리고 받은 소명을 일생을 통해 세

련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도와야 할 것

입니다.       

    

  sinaichung@yahoo.com

정 신 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150)

8. 한인교회 기독교교육이 가지는 미래적 과제

한인교회 교육을 위한 성경적 통합 교육 이야기 (11)
(Biblical Integration and Education in the Korean American Church)

교사의 소명의식은 성경을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교육적 사명의 근간

“교사로서의 소명” 반드시 점검...일생 통해 세련할 수 있도록 양육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예수를 믿고 인생이 바뀌었

다”고 입을 여는 유 목사. 그는 

충북 음성에서 7남매 막내로 태

어났다. 부모님들은 과수원을 

하시는 부지런한 분이셨고 아

버지는 무교, 어머니는 절에 다

녔기에 자신도 어머니를 따라 

불교를 믿었다고 한다.

“어머니와 함께 쌀을 메고 먼 

길을 걸어 불공을 드리러 다녔

지요. 그 당시는 불교에 대한 교

육이 전혀 없었기에 어머니를 

따라 법당에서 ‘비나이다, 비나

이다’를 외우는 게 불교신앙생

활의 전부였다”고 이전의 자신

을 소개했다.

그렇게 생활하다 1979년 온 

가족이 LA를 향해 이민 길에 오

르게 됐고 대부분의 한인들이 

그랬듯이 오자마자 부모님은 

봉제공장에서 일하시게 됐다. 

그런데 하필 공장 주인이 목사

님인 관계로 평생 불교신자이

던 어머니가 울며 겨자 먹는 식

으로 교회에 발을 딛게 됐고 유 

목사도 간혹 교회에 나가긴 했

지만 전혀 구원과는 관계가 없

었다.

그러다 1982년 대학에 입학

했지만 대학생활이 쉽지 않았

다고 한다. 공부도 어려웠지만 

그보다 더 힘든 건 인생의 근본

적인 질문에 답이 없는 답답함

이었다고 한다. 삶의 의욕도 없

고 우울했다. “나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

가?”, “공부는 왜 해야 하지?”, “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 아

닌가?”... 등등 해결되지 않는 질

문들이 그를 힘들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질문을 들

고 친구를 따라 성경공부에 참

석하게 됐는데, 그 모임에 참석

한 이들의 모습은 한없이 밝고 

명랑했다. 그들에게는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 있다고 생각하

고 그들의 모임에 참석하며 성

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것.

하나님은 그곳에서 유 목사를 

부르셨다. OM 선교단체를 통해 

둘로스라는 배를 타고 선교사

역도 감당했다. 그리고 결국 웨

스트민스터에 입학해 신학을 

마치고 오늘의 전도자의 자리

에 서게 하셨다.

그는 매일 전도한다고 한다. 

아니, 자신의 삶이 전도라고 한

다. 전도는 절대 힘들지 않는 것

이라고 한다. 억지로도 하지 않

는단다. 그에게 있어 전도는 제

일 재미있는 일이고 영혼구원

을 위한 이야기를 하고 또 해도 

지겹지가 않다는 것. 그래서 그

는 오늘도 영혼구원을 위해 바

쁜 행보를 잇고 있다.

유 목사는 전도해야 하는 이

유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전도는 영생을 가장 잘 준

비하는 것 △성경이 쓰여진 목

적이 전도이기 때문 △초대교

회의 사역은 영혼구원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소원 △예수

님의 지상명령 △천국과 지옥

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러한 이유가 있기에 성도라

면 당연히 전도에 관심을 쏟고 

전도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

했다.

“성도라면 전도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어렵다고 합니다. 주위

에 전도대상이 없다고 말합니

다. 그것은 전도에 마음이 없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전도의 롤 

모델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

람은 보는 대로 따라 하게끔 되

어있는데 성도들에게 롤 모델

이 없는 것”이라고 단언하며 “

전도에는 목회자와 교역자, 당

회원등 교회 리더들이 먼저 전

도의 열정을 가져야 하고 전도

에 열정을 갖게 되면 전도대상

자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면

서 전도의 6단계를 상세히 설명

했다. 

△1단계: 예수님의 소원이 전

도구나 생각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살기위한 마음의 헌

신의 마음 갖기 △2단계: 전도

의 마음을 주시면 VIP(불신자) 

찾아 나가라 △3단계: 찾은 VIP

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라 △4단

계: VIP와 관계 맺어가기(연락

을 하고 만나기도 하라) △5단

계: 계속 기도하며 관계를 맺게 

되면 그 사람의 문이 열림을 알

게 된다 △6단계: 마음 문이 열

림을 알게되면 교회로 인도 하

기 라고 자신의 전도의 삶을 예

로 들며 알기 쉽게 설명해갔다.

유 목사의 홈페이지(http://

www.gospeltoall.com)에 들어

가면 전도관련 많은 자료들이 

게시돼 있고 불신자뿐 아니라 

이슬람, 여호와증인들을 전도할 

때 필요한 자료들도 수록돼 있

다.

유성국 목사는 전도 관련 책

자를 출판준비 중에 있으며 영

어와 한국어, 스페니시로 된 전

도지들도 준비돼 있어 전도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길라잡이

가 되고 있다. 

전도관련 자세한 문의는 

samyoo2024@gmail.com으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14면에서 계속>

터키에 형제가 꼭 필요하니 치

료해 달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아

마도 아레트 형제가 천국에 더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슬하에 3 

자녀가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는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는 “언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겨울수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3월초에 다시 2018년 봄학기가 

시작됩니다. 이번학기에는 저도 

한 학생을 도와 함께 강의에 참

여하게 됩니다. 봄학기에 잘 준

비하고 터키의 교회를 위해서 한 

알의 밀알이 될 학생들을 보내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의 거류허가증이 오는 

4월 30일에 마감이 됩니다. 다시 

연장을 해야 하는데 내전으로 인

해 터키에 피난 온 시리아 난민(

약 300만으로 추정)으로 인해 외

국인의 거류허가증 취득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거류허

가증 연장이 어려움 없이 수월하

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한 기

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강

에 발을 내디딘 이스라엘 백성들

처럼 우리도 한 발을 2018년이

라는 요단강에 내디뎠습니다. 하

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전진해 

나아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

사가 일어날 줄 믿고 한걸음씩 

전진합니다. 그럼 주님의 은혜가 

가정과 섬기시는 일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김요셉 & 서헬렌 배상 

shmmkim@gmail.com

Gospel-to-all선교회를 이끌며 전도에 올인 하고 있는 유성국 

목사가 지난 11일 남가주든든한교회(담임 김현인 목사)에서 전

도집회를 가졌다. 유 목사는 주일 1, 2부 예배와 오후 세미나 시

간을 통해 전도해야 하는 6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전도의 6단계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며 영혼구원을 위한 전도사역의 도전을 심

어주었다. 집회를 마친 유성국 목사와 짧은 인터뷰를 통해 그의 

사역을 알아보았다.

유성국 목사(Gospel-to-all선교회 대표)

“전도, 절대 힘들지 않습니다!”

인/터/뷰

전도가 어려운 이유 첫째, 마음이 없고 둘째, 롤 모델 없어

영생을 가장 잘 준비하는 것이 전도...6단계 전도방법 소개

2018년 2월 24일 토요일16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특   집 www.chpress.net

경영(Management)이란 '조직의 

목표를 설정, 고도의 업무수행을 위

한 조직의 재 자원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행하는 행동'을 말한다. 

즉 경영을 한다는 것은 어느 경

제단위를 그 설립목적에 부합하도

록 의식적으로 계획, 유도하고 지휘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학교, 

병원, 고아원 등과 같은 비영리적 

경제단위나 영리적 경제단위인 주

식회사를 경영한다는 것은 이들 경

영단위의 설립목적에 부응하도록 

계획하고 낭비 없이 운영하고 관리

한다는 것이다.. 

기업이란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그 위험성을 극복, 더욱 큰 이윤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경제단위의 설

립목적을 달성하려고 시도하는 것

을 말한다. 이렇게 볼 때 모든 경제

단위(비영리적 경제단위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단위)는 경영체

이며,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경영하

는 경제단위를 기업체라고 부른다. 

종합해 볼 때 경영은 조직의 목

표를 위해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서 조직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효

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 결정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경영을 연구하는 학문은 경영학

(Business administration)이다. 경

영학은 산업 구조가 복잡해지고 수

많은 기업들 사이에 경쟁이 치열해

짐에 따라서 실제 회사 경영에 필

요로 하는 지식의 체계화와 전달을 

위하여 경제학에서 독립한 학문으

로 넓게는 국민 경제, 좁게는 회사

에서 발생되는 실제적 문제들에 관

심을 가진다. 국민 경제와 기업의 

발전, 즉 효율적이고 수익성의 향상

을 위한 계획이나 조직 체계의 개

선책에 관한 연구와 실천에 경영학

이 직접 관여하는 것이다.

그러면, 기독경영은 무엇인가? 

기독교적으로 경영하는 것을 말한

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사회적 

공동체로서 기업이 하나님과 사람

을 탁월하게 섬기기 위한 가치 창

출 활동에 성경적 원리를 적용해 

가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기업은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잘 

경영하여 세상을 유지하고 보존하

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만 오히려 

피조세계를 파괴하고 신음케 했다. 

무분별한 자원개발은 자원을 고갈

시키고, 각종 공해를 배출하여 인간

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인간

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인간의 타락은 개인 및 조직에 

동일하게 영향을 끼쳐 기업 활동을 

왜곡시켰고, 기업의 본질적인 의미

를 손상시켰으며, 하나님을 향한, 

사람을 향한, 자연을 향한 기업의 

목적을 왜곡시켰다.

따라서 기독경영에 있어서 성경

적 원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

은 우리가 왜곡된 기업을 다시 회

복시키는 것이다. 회복은 타락으로 

인해 왜곡된 것을 되돌리는 재창조

의 과정으로 사람과 조직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우

리의 삶의 많은 시간과 목적을 하

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질서에 맞

게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

가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

업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업을 경영할 때에만 가능하다. 따

라서 기독경영은 하나님이 우리에

게 주신 지상명령에 대한 순종과 

실천이다. 
 dr.jameskoo@yahoo.com

기독경영 전략 

경영의 성경적 원리

왜곡된 기업을 회복시켜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순종 실천하는 것

제임스구 교수
(그레이스미션대학교 행정처장) 

Christian Business Strategy in the Marketplace (2)

전도해야 하는 이유들을 들려주고 있는 유성국목사


